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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幷治第二十二』는 婦人雜病의 原

因과 症狀, 脈象 및 治療方法에 關하여 論述하였다. 

    婦人雜病은 姙娠과 産後疾病 以外의 月經, 帶下, 前陰疾患

爲主의 各種疾病을 가리킨다. 內容은 熱入血室, 臟躁, 咽中炙

臠, 經水不利, 帶下, 漏下, 腹痛, 轉胞와 前陰疾患 等 十餘種의 

病症을 包括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月經病, 帶下, 腹痛 等 婦

人雜病에서 자주 發生하는 病症에 對하여 비교적 詳細하게 論

述하였다.

    疾病의 原因은 內因과 外因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中에서도 

婦人雜病의 原因에 對하여는 本 篇의 중간에 虛와 積冷, 그리고 

結氣의 세 가지 方面에서 論하였다. “虛”는 곧 氣血이 虛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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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examining the causes and symptoms of Woman various diseases and clearing 

up the situations of pulses and their treatment. Woman various diseases are said to be various kinds of diseases 

including the disorder of menstruation and genitals except pregnancy and postpartum diseases. The main contents 

are the penetration of heat into worm, the discharge of much blood, stomachache, and the postpartum cyst 

diseases. Among them, the nature of the diseases which often occur in the gynecology, such as the menstrual 

diseases and stomachache, were described comparatively in detail. The reason why heat penetrates into the 

worm is that the external germs come into it under its weakness. To treat it, heat should be removed and lumping 

blood should be sent out of body. Especially only after whether the disease is serious or not is examined, and 

just after the process of the disease is examined, the lumping blood can be eliminated. The ways to cure it by 

sweating a patient too much, getting him or her to vomit, or forcing him or her to be urinated too much, should 

be avoided. The disorder of menstruation, as the disease which most often occur among the diseases of 

gynecology, includes menstrual irregularity and blood discharge, and non-menstruation. Among them, 

non-menstruation and blood discharge are comparatively often discussed. When they are treated, lumping blood 

and cold energy should be cured well through getting rid of the lumping blood and making the blood vessel flow 

well. The difficult urination after childbirth, which comes from the weak urinary cist, makes symptoms such as the 

stuffy chest, the difficulty of lying down, and breathing with his or her back something. To urinate better, the ability 

of the urinary cist should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principle of the treatment for Woman various 

diseases is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pulse closely, then set up the way to treat it, and prescribe a patient. 

In this study, besides the treatment of Chinese herb medicine, the medicine for washing genitals and the medicine 

placed in the worm were used to cure Woman various diseases. This treatment is the beginning of the surgical 

treatment in the gyn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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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積冷”은 寒冷이 오래 쌓인 것이며, “結氣”는 氣運이 뭉쳐

있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모두 月經不調를 일으키며, 심하면 閉

經이 되는 等 婦人科 疾病의 主要原因이 된다. 

    婦人雜病의 診斷治療 原則은 脈象을 詳細히 살펴 寒熱虛實

을 辨證하고, 그 證에 依據하여 治法을 세우고, 이에 따라 方劑한

다. 더욱이 그 治法에 있어서 本 篇에서는 內治와 外治의 相互 

結合을 重要視하였는데, 劑型이 豊富하고 多樣하다. 內治法에는 

膏, 湯, 丸, 散, 酒 等이 있고, 外治法에는 鍼刺, 洗劑, 坐藥 等의 

類型이 있는데, 이는 後世 婦人科疾病 治療에 있어서 外治法의 

嚆矢가 되었다.1) 

    本 篇에서 論한 月經病, 帶下病, 腹痛, 梅核氣, 臟躁, 陰寒, 轉

胞, 陰吹및 前陰病에 對한 病因, 病機, 證候및 治療原則은 現在에

도 婦人科 疾病을 治療하는데 중요한 指針이 되고 있다. 이에 本 

篇을 病症에 따라 나누고, 原文에 懸吐를 하고 校勘과 諸家의 註

釋을 考察하여 原文과 治方을 理解함으로써 婦人科疾病을 治療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硏究하였다. 

연구방법

    本 論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및 結語의 순

서로 硏究하였다. 

1. 原文은 宋祠部郞中 林億 等이 校正하고 趙開美가 校刊한 『金

匱要略方論』2)을 底本으로 하였다.

2. 原文을 症狀別로 나누어 題目을 달았다.

3.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3)를 參考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略稱은 <表 1>과 같다.

5. 本 論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表 2>와 같고, 註釋의 內容은 懸

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表 1. 校勘한 文獻및 略稱

番號 書名 編 著 者 略稱 備考

1 金匱要略方論 兪橋 兪本 陳紀蕃의 金匱要
略에서 再引用2 金匱要略直解 程林 直解

3 金匱要略譯釋 李克光 譯釋

4 傷寒雜病論 張仲景 傷寒論

5 脈經 王叔和 脈經

6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彤 本義

7 金匱要略心典 尤怡 心典

8 醫宗金鑑 金匱要略注 吳謙 等 金鑑

9 金匱要略淺註 陳修園 淺註

10 婦人大全良方 陳自明 婦人大全良方

11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要方

 1) 李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婦人雜病的診治原則은 爲詳審脈象的陰陽, 虛實

緊弦하야 以辨證候的寒熱虛實하야 据證立法, 依法制方이라. 尤其在治法上

에 重視內外治相結合的方法, 而且劑型豊富多樣이라. 全書共用有九種劑型

이니 本篇就占有八種之多이라. 內治法有膏, 湯, 丸, 散, 酒等劑型하고, 外

治法有鍼刺, 洗劑, 坐藥等劑型이니 爲開後世婦科病外治法的先河이라.

 2)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仲景全書 ‧ 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3) 蔡仁植 譯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敎育院出版部, 大邱, 1982

表 2. 選註書目

番號 書名 著者 略稱

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彤 魏

2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

3 醫宗金鑑 金匱要略注 吳謙 等 吳

4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陳

5 金匱要略廣注 李彣 李

6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丹波

7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唐

8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曹

  

연구내용

1條. 月經이 끝날 때의 熱入血室

  【原文】

    婦人中風 七八日에 續來寒熱1)하고 發作有時하며 經水適(1)

斷하면 此爲熱入血室(2)이라 其血必結 故로 使如瘧狀(3)하야 發

作有時하니 小柴胡湯(4)主之라 方見嘔吐中이라

  【校勘】

 1) 續來寒熱 : 『傷寒論』第144條에는 “續得寒熱”로, 『脈經』

卷九第六에는“續有寒熱”로 되어 있다. 

  【註釋】

  (1) 適(적) : 마침 적 

  (2) 血室(혈실) : 子宮을 뜻한다. 

  (3) 如瘧狀(여학상) : 瘧疾과 같다는 뜻으로 瘧疾을 古代에는 

「痎瘧」이라 統稱하였다. 寒戰, 壯熱, 汗出, 定期發作 等과 같은 

症狀을 나타낸다.

  (4) 小柴胡湯(소시호탕) :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蔘三兩 甘草三

兩 半夏半升 生薑三兩 大棗十二枚. 以上의 일곱가지 藥材를 한말

두되의 물을 붓고 여섯되가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세되가 되도록 달여 한되를 복용하되 하루 세 번 服用한다. 

  【國譯】

    婦人이 太陽病 中風症에 七, 八日이 지나도 寒熱往來가 繼續

되고, 發作에 일정한 때가 있으며, 月經이 마침 그때 끝나면 이는 

熱이 子宮으로 侵入한 것이오. 血이 반드시 뭉치게 되니 마치 瘧

疾의 症狀과 같아져서 寒熱이 往來하는 것이 一定한 때가 있는 

것이다. 小柴胡湯으로 治療한다. 處方은 嘔吐篇에 있다.

  【考察】

    本 條는 經水適斷의 熱入血室의 證治에 對하여 論하였다. 婦

人이 太陽中風證에 罹患되어 發病한지 7~8日이 지나면 惡寒發熱 

症狀이 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惡寒發熱이 持續되고, 瘧疾처럼 

일정한 때가 되면 發作하므로 “七八日續來寒熱, 發作有時”라고 하

였다. 子宮은 안으로 肝에 屬해 있는데, 肝은 膽과 表裏를 이루고 

있으므로 膽이 肝의 邪氣를 받게 되면 正氣와 邪氣가 싸우게 되어 

寒熱이 往來하고 一定한 시간에 發作하는 少陽證이 發生한다.

    “發作有時”에 對하여 唐宗海는 “사람의 衛氣는 낮에는 陽의 

25度를 走行하고, 밤에는 陰의 25度를 走行한다. 瘧疾의 邪氣는 

膜原의 가운데 潛伏하여 衛氣가 모여 運行하지 못하므로 寒熱이 

相爭하게 된다. 婦人이 熱入血室하여 그 血이 뭉쳐 흩어지지 못

하게 되니, 衛氣가 막혀 運行하지 못하므로 寒熱이 相爭하여 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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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과 같이 發作에 시간이 있고, 衛氣가 지나는 시간에 發生한다. 

그러므로 小柴胡湯으로 衛氣를 爲主로 運行하게 하고, 邪熱이 衛

氣를 따라 밖으로 나가게 되니 血分이 淸熱해진다.”고 하였다.4)

    “經水適斷”은 月經이 마침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程林

은 “婦人이 月經이 올 때는 마땅히 血이 虛弱하고 氣가 다하게 

되는데, 이때 邪氣가 子宮에 侵入하여 正氣와 서로 다투게 되면 

月經이 끊겨 血이 뭉치게 된다. 血이 뭉치게 되면 正氣와 邪氣가 

서로 다투어 發作에 때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5)

    “其血必結”에 對하여 張壽頤는 “‘其血必結’ 四字는 必是 錯

簡(서책에 字句 또는 紙面의 前後가 뒤바뀐 것)이다. 血이 이미 

뭉쳐있는데 다시 柴胡之劑로 升提하고 人蔘 甘草 大棗로 補하겠

는가? 仲景이 어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오? 古今의 註者가 

小柴胡湯을 일러 熱入血室을 通治하는 妙藥이라 이르니 어찌 크

게 그릇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6)

    小柴胡湯은 汗(發汗), 吐(嘔吐), 下(泄瀉)의 三法을 떠나 和解

시키는 方法을 主로 한다고 하여 三禁湯이라고도 한다. 後世 醫

家들이 本 方에 赤芍藥 ‧ 桃仁 ‧ 牧丹皮 ‧ 生地黃 等을 加하여 

淸熱과 活血을 幷用하면 效果가 더욱 좋다고 하였다.7) 許叔微는 

“小柴胡湯에 生地黃을 加味하여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葉天士는 “小柴胡湯에서 人蔘과 大棗를 빼고 犀角과 生地黃을 

加味해야 한다.”고 하였고, 劉完素는 “小柴胡湯을 服用하여 寒熱

이 물러가면 四物湯으로 調理한다.”고 하였다. 熱入血室에 入門

에서는 “小柴胡湯에 牧丹皮 桃仁을 加해 쓰거나, 혹은 小柴胡湯

에 四物湯을 合해서 使用한다.”고 하였다.

    本 條는 『傷寒論』 149條에도 있다. 그 條에서는 小柴胡湯

을 和解少陽으로 使用하고, 여기서는 이미 和解少陽하고 또한 子

宮이 뭉쳐있는 것을 淸散하는데 使用하였다. 이는 ‘異病同治’가 

되므로 例가 같지 않다. 熱入血室에도 深淺과 輕重의 區別이 있

는데, 邪熱과 血이 서로 結合하는 輕者는 小柴胡湯을 使用하면 

邪熱이 除去되고, 뭉쳐있는 것이 스스로 흩어지며 經血이 스스로 

運行하게 된다. 邪熱과 血이 서로 結合하는 것이 重하면 脇肋이 

불편하고 少腹이 脹痛하며 舌暗하기도 하고 舌에 瘀點이 있기도 

한 證에는 小柴胡湯에 活血化瘀之劑를 加하여 治療한다.8)

 4) 唐宗海 補正:人之衛氣는 晝行於陽二十五度하고 夜行於陰二十五度니라 瘧

邪伏於膜原之中하니 衛氣會之니라 阻不得行 則相爭爲寒熱이라 今婦人熱

入血室하니 其血必聚結不得散하니 阻其衛氣하야 遇衛氣行到其間하니 阻

而不達하고 遂亦相爭發爲寒熱이 有如瘧狀하니 發作有時하야 視衛氣所過

之時而發也니라 故用小柴胡湯透達衛氣爲主하여 使邪熱隨衛氣透達於外하

면 則血分自淸矣라

 5) 程林 直解:婦人經行之際면 當血弱氣盡之時에 邪氣因入血室하여 與正氣相

搏 則經爲之斷하면 血爲之結也라 血結則邪正分爭하니 休作有時니라

 6) 張壽頤 女科輯要箋正:其血必結四字는 必是錯簡이라 血已瘀結한대 而更可

授以柴之升提하고 參草棗之補乎아? 仲景安有此理오? 然古今注者에 竟謂

小柴胡一方에 爲通治熱入血室之妙藥하니 豈非大誤오?

 7) 李克光 金匱要略講義:本條는 論述熱入血室的 證治라 婦人이 患太陽中風證

하면 歷時已七八日에 應無寒熱이나 而今仍繼續寒熱하고 發作有時라 詢知其

續來寒熱之前適値經期에 經水行而剛斷하면 可知是邪熱乘虛侵入血室하니 熱

與血結所致니라 因血室內屬于肝하고 肝與膽相表裏하니 故見寒熱如瘧之少陽

證이라 治以小柴胡湯和解少陽하고 兼散其血室之結이라 後世醫家多主張在本

方中加赤芍藥, 牧丹皮, 桃仁等하니 淸熱與活血幷用하니 可以取法이라 

 8) 李克光 金匱要略:本條는 同見於『傷寒論』149條라 彼는 用小柴胡湯으로 

和解少陽하고 此는 以小柴胡湯으로 旣和解少陽하고 又淸散血室之結하니 

爲異病同治的不同之例라 其次에 熱入血室이 有深淺輕重之別하니 如邪熱

與血相結之輕者는 用小柴胡湯則邪熱去하고 結自散하니 經血自行이라 如

2條. 月經이 올 때의 熱入血室

  【原文】

    婦人傷寒發熱에 經水適來하야 晝日1)明了2)하며 暮則譫語

3)(1)하야 如見鬼狀者4)는 此爲熱入血室5)이니 治之하되 無犯胃

氣及上二焦6)하면 必自愈라

  【校勘】

 1) 晝日 : 『婦人大全良方』卷六에 “晝則”으로 되어 있어 “暮

則”과 相應한다. 

 2) 明了 : 『脈經』卷九第六에는 “了了”로 되어 있다.

 3) 暮則譫語 : 『傷寒九十論』第十七에는 “夜則譫語”로 되어 있다. 

 4) 者 : 『脈經』에는 이 字가 없다.

 5) 血室 : 『傷寒論』에는 “血室”아래에 “治之”가 없다.

 6) 無犯胃氣及上二焦 : 『脈經』에는 “無犯胃氣若上二焦”로 되

어 있다.

  【註釋】

  (1) 譫語(섬어) : 患者가 精神이 희미한 狀態에서 엉터리 말을 

함부로 하는 症狀으로 대개 實證에 屬한다. 

  【國譯】

    婦人이 傷寒으로 熱이 날 때 때마침 月經이 오면 낮에는 정

신이 맑았다가 밤이 되면 헛소리를 하여 마치 鬼神을 본 것 같이 

하는 것은 熱이 子宮으로 들어간 것이니, 治療는 胃氣및 上焦와 

中焦를 損傷시키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다. 

  【考察】

    婦人傷寒에 對하여 柯琴은 “前條는 太陽病 中風症에 對하여 

말하였고, 이 條는 傷寒에 對하여 이야기 하였다. 婦人 太陽病 傷

寒症 中風症에 모두 熱入血室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婦人이 

傷寒으로 熱이 날 때에 月經을 하면 熱邪가 子宮이 虛한 틈을 타

서 侵入하므로 熱入血室症이 된다. 月經이 있을 때 熱邪가 侵犯

한 것으로 血이 뭉친 것은 아직 없으나, 血分의 熱이 甚한 것이

다. 血은 營陰으로 밤이 되면 陰을 따라 운행되는데, 熱邪도 이를 

따라 운행되므로 精神을 방해하여 鬼神이 보이는 것처럼 헛소리

를 하게 된다. 낮은 陽에 속하는 시간으로 營陰이 裏에 潛伏하는

데 熱邪도 이에 따라 潛伏하므로 낮에는 精神이 맑게 된다. 

    “暮則譫語”에 對하여 吳又可는 “대개 衛氣는 낮에 陽으로 

運行하고, 陰과 다투지 않으므로 낮에는 精神이 맑다. 밤에는 陰

으로 運行하고 邪氣와 서로 다투게 되므로 밤에는 發熱하며 譫

語한다. 밤에 發熱하고 譫語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熱入血室이니 

輕重의 區分만 있으니 譫語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9)

    “無犯胃氣及上二焦”는 胃氣및 上焦와 中焦를 侵犯하지 않도

록 하라는 뜻인데, 胃氣는 胃의 作用을 말하는 것으로서, 胃氣를 

侵犯한다는 것은 곧 下하는 것을 가리키고, 上焦와 中焦를 侵犯

한다는 것은 곧 發汗과 吐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다시 말하

면 吐 ‧ 下 ‧ 發汗療法 等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本 症은 熱邪가 

子宮에 侵犯한 것으로 病位가 下焦에 있으며 단순한 表證이 아

邪熱與血相結之重者는 則多伴有脇肋不舒하고 少腹脹痛하며 舌暗或舌有瘀

點等證하니 應以小柴胡湯加活血化瘀之品爲治니라  

 9) 吳又可曰 “盖衛氣晝行于陽하고 不如陰爭 故晝則明瞭하고 夜行于陰하니 與

邪相搏 故夜則發熱譫語라 至夜但發熱而不譫語者는 亦爲熱入血室이니 因

有輕重之分하니 不必拘于譫語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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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陽明의 燥熱로 인한 腹痛이 없으므로 攻下시키거나 發表시

켜서는 안 된다. ‘無犯胃氣及上二焦’는 譫語의 治法은 承氣之劑

를 應用하여 胃와 上二焦를 다스리는데, 例를 들면 傷寒陽明證에 

譫語하면서 惡寒하지 않고 반대로 熱을 싫어하며, 입이 마르고, 

便秘가 있고, 腹部가 그득한 者는 調胃承氣湯10)으로 治療하고,  

譫語하면서 大便이 굳고, 潮熱하면서 喘症이 나타나고, 上焦가 

그득하여 通하지 않는 데는 小承氣湯11)으로 治療하는데, 여기서

는 譫語의 原因이 下焦 子宮에 있으므로 보통의 譫語治療方法과

는 같지 않으니, 醫師가 治療를 잘못하게 되는 것을 警戒하여 ‘無

犯胃氣及上二焦’라 하였다.

    “必自愈”란 藥物을 사용하지 않아도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 

無犯胃氣及上二焦에 注意해서 治療하여 月經으로 血이 내려가

면, 熱邪가 血을 따라 除去 되고, 譫語 等의 病도 역시 그를 좇아 

나가므로 점점 낫게 된다는 뜻이다.12)  

    ‘譫語’는 대개 實證에 屬하며 妄言이니 스스로 平常事를 말

하기도 하며, 보지 못한 것을 홀로 말하기도 하며, 혹은 睡眠中에 

잠꼬대를 하기도 하며, 앓는 소리를 하기도 하며, 심하면 꾸짖고 

욕설하는데 이 모든 것이 譫語에 屬하게 되는데, 原因은 대개 胃

熱이 心에 侵入하였기 때문이다. 肺의 邪氣가 心으로 侵入하여도 

譫語, 忘言하는 수가 있는데, 風寒의 邪氣가 皮膚를 通하여 肺中

에 侵入하여 心에 傳達되면 譫語하게 되는 것이다.13) 

    本 條는 前條와 熱入血室의 證은 같으나 다른 곳이 있다. 前

條는 熱이 血과 엉기어 月經이 中斷되어 瘧疾과 같은 寒熱往來

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고, 本 條는 熱이 血과 엉기지는 않고 

月經이 내려 단지 熱이 營血에 侵入하여 精神에 影響을 주어 밤

에 鬼神을 본 것 같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 이는 같으면서도 다

른 곳이 있다.14)

    熱入血室과 陽明腑實證은 모두 譫語症狀을 보이는데, 다만 

兩者가 病의 機轉에 있어서는 確然히 區別되고 表現도 역시 差

異가 있다. 前者는 熱이 血分을 어지럽게 하므로 낮에는 安靜되

고 밤에 譫語하며, 後者는 熱이 氣分에 있으므로 譫語가 낮에는 

重하고 밤에는 輕하다. 간혹 食則譫語는 밤이 되면 좋아지니 臨

床에 있어서도 鑑別을 仔細히 하여야 한다.15) 

3條. 經行 後의 熱入血室

  【原文】

    婦人中風에 發熱惡寒하고 經水適來하야 得1)七八日에 熱除

脈遲(1)하고 身涼和2)하며 胸脇滿3)이 如結胸(2)狀하고 譫語者4)

는 此爲熱入血室也니 當刺期門(3)하야 隨其實而取之5)라

10) 大黃酒浸 芒硝一兩 甘草炙五錢

11) 大黃四兩 厚朴二兩薑炒 枳實三枚麩炒

12) 郭靄春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能依無犯之戒하야, 伺經行血下, 則邪熱隨

血而俱去하니, 病(指譫語等) 亦可逐漸而愈라

13) 東醫寶鑑 內景篇 言語門

14) 李克光主編 金匱要略:本條與上條同爲熱入血室之證이나 但不同者라 一爲

熱與血結하여 月經中斷하여 寒熱往來如瘧하고 而一爲熱雖未與血結하여 

月經尙利하나 但熱入營血하여 影響神明 故入暮有譫語如見鬼狀하니 此亦

同中有異之處라 

15) 譯釋:熱入血室與陽明腑實證은 均可見譫語나 但兩者病機逈然有別하고 其

表現亦有差異라 前者爲熱擾血分하니 故晝靜而夜則譫語하고 後者因熱在氣

分하니 故譫語是晝重夜輕이라 或 “食則譫語는 至夜卽愈”니 臨證務當仔細

鑑別이라 

  【校勘】

 1) 得 :『傷寒論』 143條、『脈經』 卷九第六에는 “得之”로 되

어 있다.

 2) 身涼和 :『傷寒論』『脈經』에는 “身涼”으로 되어 있다.

 3) 胸脇滿 :『傷寒論』『脈經』에는 “胸脇下滿”으로 되어 있다. 

 4) 譫語者 :『脈經』에는 “其人譫語”로 되어 있다.

 5) 隨其實而取之 :『脈經 ‧ 卷九』에는 “隨其虛實而取之”로 되

어 있다.

  【註釋】

  (1) 遲脈(지맥) :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3번 搏動하는 脈象.

  (2) 結胸(결흉) : 邪氣가 胸中에 모인 病症을 말함. 主要症狀에 

二種類가 있다. 하나는, 胸脇部에 痛症이 있고, 頸項部가 뻣뻣하

며, 發熱有汗하고, 脈象이 寸脈은 浮하며 關脈은 沈한 等이다. 또 

하나는 心窩部에서 少腹部에 걸쳐 단단하고 그득하면서 疼痛하

고, 만지기를 싫어하며, 大便이 굳고, 口舌이 乾燥하며 渴하고, 

午後에 약간의 潮熱이 있으며, 脈象이 沈結한 等이다.

  (3) 期門(기문) : 期門은 穴名으로 第六肋間隙사이 乳頭直下에 

있다. 足厥陰肝經의 募穴로 期門穴에 刺針하여 肝을 瀉하면 胸脇

의 邪氣와 子宮의 熱이 모두 解消된다. 

  【國譯】

    婦人 中風에 熱이 나고 惡寒한대 마침 月經이 올 경우에 병

을 앓은 지 7,8日이 지나서 熱은 除去되고, 脈이 遲해지며, 몸이 

시원해지고, 胸脇이 그득하여 마치 結胸症과 같으며, 헛소리를 

하는 者는 이는 熱이 子宮으로 侵入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期門

穴에 刺針하여 그 實을 살펴 治療해야 한다.

  【考察】

    本 條는 表熱은 이미 물러간 熱入血室證의 證治에 對하여 論

하였다. 子宮은 肝이 主管하는데, 肝脈은 위로는 胸脇部에 絡하고, 

아래로는 胞宮으로 通하므로 瘀血이 상부에 侵入하여 經脈이 循

環하지 않으면 胸脇部가 부풀어 올라 마치 結胸症과 같이 된다. 

    “經水適來”에 對하여 成無己는 “中風에 發熱 惡寒은 表證이

다. 만약 經水가 오지 않을 때 表邪가 裏部에 傳해지면 腑에는 

侵入하고 子宮에는 侵入하지 않는다. 經水가 마침 오면 子宮이 

虛해져 七 八日에 이르러 邪氣가 裏部에 傳할 때 腑에는 侵入하

지 않고, 虛를 따라 子宮에 侵入하게 된다.”고 하였다.16) 

    “身涼和”에 對하여 成無己는 “熱이 없어지고 脈이 遲하며 

몸이 서늘해지면 이는 邪氣가 內部로 들어오고 表邪는 물러간 

것이다.”라고 하였다.17) 

    傷寒病이 陽에서 發生한 것을 도리어 攻下하면 熱이 안으로 

들어와 結胸이 되고, 病이 陰에서 發生한 것을 도리어 攻下하면 

痞證(가슴과 배부위에 기운이 잘 돌지 않고 막혀 답답함을 느끼

는 一種의 自覺症狀. 急慢性腸炎, 消化不良에서 자주 發生한다.)

이 된다. 

    譫語症狀은 熱邪가 血分을 侵犯하여 精神이 불안해진 까닭

에 發生하므로 肝經의 募穴인 期門穴에 刺針하여 治療하는데, 肝

16) 成無己曰 “中風에 發熱惡寒은 表證也라 若經水不來에 表邪傳裡 則入腑而

不入血室也라 因經水適來는 血室空虛하니 至七八日邪氣傳裡之時에 更不

入腑하면 乘虛而入于血室이라”

17) 成無己曰 “熱除하고 脈遲하며 身凉은 邪氣는 內陷하고 表邪는 罷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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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血을 主管하므로 肝經의 實熱을 瀉함으로써 子宮의 瘀熱을 

除去한다.

    本 條의 治法에 對하여 『陰證略例』에서는 桂枝紅花湯을 

사용할 것을 主張하였고, 『南陽活人書』에서는 海蛤散18)을 提

示하였다. 本條는 熱入血室로 因하여 瘀熱이 內部에서 뭉치게 되

어 實邪가 重한 症狀으로, 臨床治療에서는 內外治를 結合한 治療

方法을 使用하였는데, 外用은 期門에 刺針하였고, 內服은 疏肝理

氣하고 凉血化瘀之劑를 使用하였는데,『景岳全書』에서는 化肝

煎19)을 使用하였다. 

4條. 陽明病의 熱入血室

  【原文】

    陽明病(1)에 下血譫語者1)는 此爲熱入血室이니 但頭汗出2)하

면 當刺期門하야 隨其實而瀉之면 濈然汗出(2)者愈3)라

  【校勘】

 1) 下血譫語者 : 『脈經』 卷九第六에는 “下血而譫語”로 되어 있다.

 2) 頭汗出 : 『傷寒論 ‧ 辯陽明病脈證幷治』와 『脈經 ‧ 卷八』

에는 “頭汗出者”로 되어 있다.

 3) 濈然汗出者愈 : 『脈經』과 『傷寒論』第216條에는 “濈然汗

出則愈”로 되어 있다. 

  【註釋】

  (1) 陽明病(양명병) : 外感病에 陽明胃腸熱이 盛한 症狀. 六經

病의 하나이다. 本 病은 經證과 腑證으로 나뉜다. 經證의 主症은, 

身熱, 不惡寒而惡熱, 汗出煩渴, 脈洪大有力하다. 腑證의 主症은 

腹痛拒按, 大便閉, 潮熱하고 甚하면 譫語하며, 脈沈實有力하다. 

이는 熱이 盛하여 津液을 傷하고, 胃腸에 熱이 뭉치게 되었기 때

문이며, 實熱裏證에 屬한다. 

  (2) 濈然汗出(즙연한출) : 濈然은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形容

한 것이다. 全  身에 조금씩 땀이 계속하여 흘러나오는 陽明病의 

特徵的인 모습이다. 

  【國譯】

    陽明病에 下血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는 이는 熱이 子宮

에 侵入한 것인데, 頭部에만 땀이 날 경우는 바로 期門穴에 刺針

하여 그 實熱을 治療하여 땀이 촉촉이 나도록 하면 낫는다.

  【考察】

    婦人이 陽明病을 앓으면 비록 月經期가 아니더라도 前陰에

서 下血하고 譫語하며 頭汗出의 症狀이 나타난다. 이는 陽明氣分

의 熱이 盛한 때문이다. 陽明裏熱이 지나치게 盛하면 熱邪가 子

宮으로 들어가 血을 侵犯하여 下行하게 하므로 下血이 發生한다. 

陽明의 熱이 盛하면 心身이 안정되지 못하므로 煩燥, 譫語症狀이 

發生하며, 肝과 衝脈, 任脈은 모두 上行하므로 裏熱이 經脈을 따

라 上逆하면 頭部에서만 땀이 난다. 熱邪가 子宮으로 侵入하였으

므로 肝의 募穴인 期門穴에 刺針하여 治療해야 하는데, 血分의 

實熱을 瀉하여 陽明이 調和로워지면 全身에서 촉촉이 땀이 나면

서 낫는다.20) 

18) 海蛤 滑石 甘草各一兩炙 芒硝半兩

19) 靑皮 陳皮 赤芍藥二錢 牧丹皮 梔子 澤瀉一錢半 貝母二~三錢

20)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本條論述陽明病 熱入血室的證治라 婦人患陽明

病에 雖不逢經期나 但陽明裏熱太盛하고 亦可熱入血實하야 逼血下血하면 

    “下血譫語”에 對하여 尤怡는 “陽明의 熱이 氣를 따라 血로 

들어가 子宮에 侵入하여 下血하고 譫語한다.”고 하였고,21) 黃元

御는 “陽明病의 下血譫語는 胃熱이 子宮을 어지럽게 한 것이고, 

대개 心은 神을 간직하며 神의 魂은 血에 저장되는데, 血熱하여 

魂이 어지럽게 되므로 心身이 모두 혼잡하여 譫語하게 된다.”고 

하였다.22) 

    “頭汗出”에 對하여 尤怡는 “머리에만 땀이 나는 것은 陽은 

通하고 陰은 막힌 것이다.”라고 하였고,23) 唐宗海는 “血室中에서 

衝脈과 任脈은 모두 上行하고 肝脈도 역시 머리로 上行하므로 

熱氣가 上衝하면 머리에 땀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24) 黃元

御는 “머리는 手足의 六陽이 모이는 곳으로 陽氣는 위로 올라가

는데 表가 닫히지 않으면 머리로 汗出하고 몸에는 땀이 나지 않

는다. 血分의 鬱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마땅히 厥陰의 期門

穴을 刺針하여 血熱을 除去하면 그 實邪도 除去되어 땀이 촉촉

이 나면 解熱이 되면서 病도 낫는다.”고 하였다.25) 

    以上의 4條는 모두 熱入血室의 證에 對하여 論하고 있는데, 

비록 그 病의 狀態는 같지 않지만 熱邪가 子宮으로 侵犯한 病의 

狀態는 모두 一致한다. 그러므로 治療에 있어서 刺針과 用藥을 

不問하고 모두 熱을 除去하는 것을  爲主로 하는 것이 必須이다. 

당연히 그 血이 뭉쳐있는 與否를 辨別하여 血이 아직 뭉쳐있지 

않으면 淸熱凉血로서 治療하고, 血이 이미 뭉쳐있어 입이 마르

고, 顔色이 靑紫하며, 大便色이 검고, 少腹部가 단단하고 찌르는 

듯한 痛症 等을 同伴하면 淸熱行瘀를 爲主로 治療한다. 治療方法

은 期門穴에 刺針하는 外에 小柴胡湯에 丹蔘, 赤芍藥, 炒山梔, 生

地黃 等을 症狀에 따라 加減하여 治療한다.26)

5條. 梅核氣

  【原文】

    婦人咽中에 如有炙臠1)(1)하면　半夏厚朴湯主之라 千金作胸

滿心下堅하고 咽中怗(2)怗 如有炙肉하야 吐之不出 呑之不下라

    半夏一升 厚朴三兩 茯苓四兩 生薑五兩 乾蘇葉二兩

    上五味를 以水七升으로 煮取四升하야 分溫四服하되 日三夜

一服이라

  【校勘】

使前陰下血이라 陽明熱盛하야 心身不寧하면 故煩燥譫語하고 肝與衝任之

脈皆上行하니 由于裏熱熏蒸하야 故但頭汗出이라 旣屬熱入血室하니 故治

療仍刺肝之募穴期門하야 以瀉其實熱하고 邪熱去하면 陰陽和하야 則周身

汗出而愈라  

21) 尤怡曰 陽明之熱이 從氣而之血하여 襲入胞宮 卽下血而譫語라

22) 黃元御曰 陽明病下血譫語는 此胃熱擾於血室이라 蓋心藏神하고 而神之魂

藏於血이니 血熱魂擾 故心身皆亂而作譫語라 

23) 尤怡曰 “頭汗出者는 陽通而閉在陰也라” 

24) 唐宗海曰 “血室中에 衝任脈皆上行하고 肝脈亦上頭하니 熱氣上冲하야 則頭

汗出이라”

25) 黃元御曰 頭爲手足六陽所會로 陽氣上蒸에 表不能閉하니 故頭上汗出而身

無汗하고 熱鬱血分不能外泄하면 宜刺厥陰之期門하야 以泄血熱하면 隨其

實處而泄之하야 一得濈然汗出하면 則熱解而病愈矣라

26)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以上諸條는 皆論熱入血室之證하니 或經水適斷, 

或經水適來, 或表證已罷하여 邪熱內陷하거나 或陽明熱盛逼血下行이라 雖

其病情이 各不相同이나 但 邪熱內陷하여 血室的病機 則是一致的이라 故在

治療上 不論鍼刺或用藥하고 都必須以瀉熱爲主라 當然, 還應辯其血結與否

하고 進一步區別治療하니 血未結者는 治以淸熱凉血하고 血已結者는 應予

淸熱行瘀라 具體方法은 除用鍼刺期門外에 還可用小柴胡湯加 丹蔘, 赤芍, 

炒山梔, 生地黃等을 隨證施治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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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如有炙臠 : 『脈經』 卷九第六에는 “炙腐狀”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炙臠(자련) : 고기를 썰어서 덩어리로 만든 것을 “臠(저민고

기 련)”이라 한다. “炙臠”이란 구운 고기 덩어리를 말한다.

  (2) 怗(첨) : 막힐 첨 

  【國譯】

    婦人의 목에 구운 고기가 있는 것 같으면 半夏厚朴湯으로 

治療한다. 千金方에는 “胸部가 부풀어 올라 그득하고, 心下部가 

단단하고, 구운 고기가 있는 것처럼 咽喉部가 막히고, 吐해도 나

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半夏一升 厚朴三兩 茯苓四兩 生薑五兩 乾蘇葉二兩

    以上 다섯 가지 약물을 물 7되에 4되가 되도록 달인 후 네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하되 낮에는 세 번, 밤에는 한번 服用한다.

  【考察】

    本 條에 對하여 吳謙 等은 “咽中에 구운 고기 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咽中에 痰涎이 있어 구운 고기 덩어리 같은 것

이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의 梅

核氣다. 이 病은 七情이 뭉쳐 痰涎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

다.27) 本病은 七情이 뭉치고, 氣運이 돌지 않으며, 氣滯로 痰이 

엉기어 咽喉間에 上逆하여 發病하며 病人은 咽中이 막히는 自覺

症狀을 갖는다. 이러한 症狀은 뱉으려 해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 

해도 내려가지 않는데, 飮食의 섭취에는 障碍가 없다. 後世에 

“梅核氣”라고 하였다.28)

    梅核氣는 七情이 疏通되지 않고 막히어, 肝氣에 痰이 섞이기 

때문에 생긴다. 症狀은 咽喉가 不紅 不腫한데, 咽中에 梅核大의 

異物이 걸린 듯한 自覺症이 있어서, 吐出할 수도 없고, 삼켜도 내

려가지 않는다. 本病은 히스테리에 該當한다. 粘着한 物質이 없

으므로 氣質的疾患이 아니고 神經證에 屬한다. 그 原因은 七情이 

疏通되지 않아 痰涎이 뭉치게 되므로 半夏 厚朴 生薑으로 뭉친 

것을 흩어지게 하고, 上逆한 것을 내리며, 茯苓으로 利飮하고, 紫

蘇의 芳香性으로 막힌 氣를 宣通케하면 痰涎이 除去되면서 治癒

되는 것이다. 이 症狀을 婦人에게만 말한 것은 男子보다 女子가 

神經證이 많다는 意味와 또는 이 症狀이 神經性에 屬한다는 뜻

을 暗示함이고, 實際는 婦人뿐만아니라 男子에게도 이 症狀이 있

다. 東醫寶鑑 咽喉門에서는 加味四七湯을 쓴다고 하였다.

    上記 處方은 韓醫學의 氣에 對한 思想을 基盤으로 하여 아

래와 같은 現代病名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다. 

 1) 咽頭炎 喉頭炎 氣管支炎 肺結核 氣管支喘息 聲帶浮腫 神經

性食道狹窄症 바세도우氏病 惡阻 等의 咽과 食道邊에 異物感 乾

燥感 痒感 오르내리는 感等.

 2) 神經質 노이로제 氣鬱의 神經衰弱 精神分裂症 等에서 疲勞 

頭重 不安動悸 胸中苦悶 足冷하고 咽中의 異常感을 訴하며 腹滿 

胃部振水音을 認識할 수 있는 경우.

27) 吳謙曰 咽中如有炙臠은 謂咽中有痰涎하니 如同炙肉하야 喀之不出하고 嚥

之不下者는 卽今梅核氣病也라. 此病得於七情鬱氣하야 凝涎而生이라

28)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本條論述 咽中痰凝氣滯的證治라 本病은 多由七

情鬱結하야 氣機不暢하고 氣滯痰凝하야 上逆于咽喉之間하면 以致病人自

覺咽中梗阻하니 若有異物之感하야 喀之不出하고 呑之不下라 但于飮食無

碍하니 後世俗稱 “梅核氣”라

 3) 腎炎 心臟不安 等의 虛症에서 浮腫이 있고 咽中의 異常感을 

訴하는 경우를 치료한다.29) 

6條. 臟躁證

  【原文】

    婦人臟燥로 喜悲傷欲哭이 象如神靈所作하며 數欠伸1)(1)하

면 甘麥大棗湯主之2)라

    甘草小麥大棗湯方

    甘草三兩 小麥一升 大棗十枚

    上三味를 以水六升으로 煮取三升하야 溫分三服하니 亦補脾氣라.

  【校勘】

 1) 數欠伸 : 『脈經 ‧ 卷九』에는 “數欠”으로 되어 있다. 

 2) 甘麥大棗湯主之 : 『脈經 ‧ 卷九』에는 “甘草小麥湯主之”로 

되어 있다.

  【註釋】

  (1) 欠伸(흠신) : 하품과 기지개

  【國譯】

    婦人이 臟躁證으로 웃다가 슬퍼하고 울려고 하는데, 모양이 

마치 신들린 것 같고 자주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면 이는 甘麥

大棗湯으로 治療한다.

    甘草小麥大棗湯方

    甘草三兩 小麥一升 大棗十枚

    以上 세 가지 藥物을 물 6되에 3되가 되도록 달인 후 세 번

에 나누어 溫服하니 脾氣를 補하기도 한다.

  【考察】

    臟躁는 一種의 發作性精神病이며, 女性患者가 많다. 發病前

에 通常 精神이 憂鬱하고, 幻覺이 일어나며, 感情이 激動되기 쉽

고, 知覺이 過敏하거나 或은 느린 等의 前期症狀을 나타낸다. 本

症은 히스테리의 種類이며, 心과 肝이 血虛한데, 感情이 抑制되

고 뭉치어 發病한다.  

    臟躁의 病因과 病의 機轉에 關하여, 臟躁의 病因이 感情의 

損傷으로 發生하는 것이라는 것에는 諸醫家들이 다른 意見이 없

지만 다만 臟躁의 病位에 對하여는 여러 가지 說이 있다. 

    1. 子宮이라는 說 : 尤怡는 “臟躁는 所謂 子宮이 血虛하여 風

이 熱로 變하여 發生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2. 心臟이라는 說:

吳謙 等은  “臟은 心臟이다. 心이 安靜되면 神을 간직하고, 만약 

七情에 傷하면 心臟이 安靜되지 못하므로 神이 安寧하지 못한

다.”고 하였고, 3. 肺臟이라는 說:曹穎甫는 “肺는 悲를 主管하고 

역시 哭을 主管하니 슬픔에 傷하여 울려고 하는 것은 病이 肺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4. 어느 한 臟에 拘礙되지 않는다는 

說:陳修園은 “臟은 陰에 屬하고 陰虛하여 火가 乘하면 躁하게 되

니 어느 한 臟에 拘礙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黃樹曾도 “臟은 五

臟(肝 心 脾 肺 腎)을 말하는 것으로, 臟躁는 五臟의 全部 或은 一

部를 말하며 津液陰血이 不足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5. 心과 肝

이라는 說:『金匱要略譯釋』에는 “臟躁病의 病變所在에 관하여 

甘麥大棗湯의 藥物組成으로 봐서 本病의 病變은 心과 肝에 있는 

것으로 認識하였는데 이것이 比較的 合理的이다.”라고 하였다. 

29) 蔡仁植 著 『傷寒論譯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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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述한 여러 意見들을 살펴볼 때 어느 한 가지 理論에 局限시

키기 보다는 臨床에서 모두 參考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思料된다.  

    臟躁에는 本 條에서 언급된 症狀 外에도 “기쁘고 화내는 것

이 항상 같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며, 앉고 눕는 것이 不安하며, 외로워하고, 땀이 많으며, 

便이 잘 나오지 않고, 皮膚에 異常感覺 같은 것을 느끼는 等의 

症狀이 나타나지만 精神의 異常이 가장 중요한 病症이라 할 수 

있다. 本證은 現在의 히스테리와 類似하고 중년의 婦女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내분비의 失調나 神經疾患과 관련이 많다. 

    “喜悲傷欲哭”에 對하여 孫思邈은 “心氣가 虛하면 슬픔이 그

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吳謙은 “喜悲傷欲哭은 神이 情을 主宰

하지 못하지 때문이다.”라고 하였다.30)

    “象如神靈所作”이 發生하는 것은 心은 神을 藏하고 血을 主

한다. 心血이 虛하면 神靈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神이 어지럽게 

되기 때문이다. 

    “甘麥大棗湯”에 對하여 程林은 “『內經』에 이르기를 슬픔

은 心을 急하게 한다. 甘草 小麥 大棗는 甘味로 急한 것을 緩하

게 한다.”고 하였고, 『靈樞經』에 이르기를 “心病은 麥을 먹여

야 한다. 그 穀食은 心臟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하였다. 丹波元

簡은 “『素問』에 小麥은 心의 穀食이다.”라고 하였고, 『千金』

에 이르기를 “小麥은 心氣를 기른다.”고 하였다.31)

    方 中의 小麥은 味甘微寒하여 心藏을 기르고 精神을 安定시

키며, 甘草와 大棗는 甘味로서 躁急한 것을 緩和하므로 精神이 

安定되지 못한 病을 治療한다. 現代 臨床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躁急症이 나며, 睡眠이 좋지 않은 神經衰弱症狀을 治療한다. 

7條. 吐涎沫과 心下痞證

  【原文】

    婦人1)吐涎沫을 醫反下之하야 心下卽痞면　當先治其吐涎沫

이니 小靑龍湯主之요 涎沫이 止면 乃治痞2)니 瀉心湯主之3)라 

    小靑龍湯方(1) 見痰飮中 瀉心湯方(2) 見驚悸中

  【校勘】

 1) 婦人 : 『千金』卷二十九第六에는 “婦人癨亂嘔逆”으로 되어 있다. 

 2) 乃治痞 : 『千金』에는  “次治其痞”로 되어 있다.

 3) 瀉心湯主之 : 『千金』에는  “可服甘草瀉心湯方”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小靑龍湯(소청룡탕) : 麻黃去節 三兩 芍藥三兩 五味子半升 

乾薑三兩 甘草  三兩灸 細辛三兩 桂枝三兩去皮 半夏半升 먼저  麻

黃을 물 한말에 두 되가 되도록 달여 거품을 除去하고 모든 藥을 

넣어 달인 후 찌꺼기를 除去한 후 세 되를 따뜻하게 服用한다. 

  (2) 瀉心湯(사심탕) : 大黃二兩 黃蓮 黃芩各一兩 以上 세 가지 

藥物을 세 되의 물로 한 되가 되도록 달여 한번에 服用한다. 

  【國譯】

    婦人의 입에서 침이 흐르는데 醫師가 도리어 下法으로 治療

하면 心下가 곧 그득해진다. 마땅히 먼저 침이 흐르는 症狀을 治

30) 孫思邈曰 “心氣虛則悲不已라” 吳謙曰:“喜悲傷欲哭 是神不能主情也라”

31) 程林曰 “『內經』曰 ‘悲則心系急이라’ 甘麥大棗者는 甘以緩諸急也라『靈樞

經』曰 ‘心病者는 宜食麥이라’ 是穀先入心矣라” 丹波元簡曰 “『素問』以小

麥爲心之穀이라”『千金』云 “小麥養心氣라”

療해야 하니, 小靑龍湯으로 治療한다. 침이 흐르는 症狀이 그치

면 이내 心下痞症을 治療해야 하니 瀉心湯으로 治療한다. 小靑龍

湯은 痰飮中에 있고 瀉心湯은 驚悸中에 있다.

  【考察】

    “吐涎沫 醫反下之”에 對하여 尤怡는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은 上焦에 寒證이 있는 것이니, 이를 따뜻하게 흩어지지 못하

게 하고, 도리어 下法을 쓰면 寒이 안으로 들어가 痞를 形成한다. 

이는 傷寒에 下法을 일찍 사용한 例와 같다.”고 하였고,32) 吳謙

은 “침이 흐르는 것은 寒氣에 傷하고 冷한 飮食을 먹었기 때문이

다. 이를 따뜻하게 흩어지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下하게 되면 寒

飮이 虛를 틈타 心下部가 그득하게 굳게 된다.”고 하였다.33) 침

이 흐르는 症狀은 上焦에 寒飮이 있다는 主要 表現으로 女子뿐

만아니라 男子에게도 나타나는 症狀이다. 

    “當先治其 吐涎沫”에 對하여 尤怡는 “비록 痞症이 되어도 

涎沫을 吐하는 것은 上焦의 寒症이 아직 낫지 않은 것이니, 痞症

을 治療하지 못한다. 마땅히 먼저 上焦의 寒症을 먼저 治療하고 

後에 痞症을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4)

    寒飮과 心下痞가 같이 나타나면 마땅히 먼저 寒飮을 治療하

는데 小靑龍湯으로 上焦의 寒飮을 따뜻하게 흩어지게 하여야 한

다. 寒飮이 除去되면 涎沫을 吐하는 것도 그친다. 그런 然後에 瀉

心湯으로 痞症을 治療한다.35) 이러한 先後 分治法은 『傷寒論 ‧ 

太陽篇』第164條의 “傷寒大下後에 復發其汗하야 心下痞하고 惡

寒者는 表未解也니 不可攻痞하니 當先解表하야 表解仍可攻痞

라.”와 같은 治法에 속한다.

    原文의 瀉心湯을 살펴볼 때 여러 意見이 있다. 『醫宗金鑑』

에서는 “半夏瀉心湯”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論注』에서는 

“痞는 잘못 下하여 陰邪가 心下에 있는 것이니, 大黃, 黃芩, 黃連

으로 心下에 뭉친 邪氣를 쫓아야 한다.”고 하였다. 『輯義』에서

는 “『千金方』에 依據하여 마땅히 甘草瀉心湯”이라고 하였다. 

『本義』에서는 “『傷寒論』의 瀉心湯은 方이 하나가 아니니 마

땅히 『傷寒論』中 痞證의 모든 것을 參考하여 그 治法을 구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36) 上述한 여러 見解들을 살펴볼 때 處方

을 構成할 때는 病症의 여려 情況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重要하

므로 『本義』의 說이 비교적 妥當性이 있다고 思料된다.  

8條. 虛 ‧積冷 ‧結氣로 因한 上 ‧中 ‧下焦의 疾病

  【原文】

32) 尤怡曰 吐涎沫은 上焦有寒也니 不與溫散하야 而反下之하면 則寒內入而成

痞하니 如傷寒下早例也라

33) 吳謙曰 吐涎沫은 形寒飮冷也라 不溫散而反下之하야 則寒飮虛結成痞硬也라 

34) 尤怡曰 雖成痞나 而猶吐涎沫하면 則上寒未已니 不可治痞라 當先治其上寒

하고 而後治其中痞라

35) 李克光主編 金匱要略:上焦有寒飮的主要表現은 吐涎沫이라 不僅見於婦人 

而男子亦有之니 治應溫散寒飮하여 不宜攻下라 如果誤用攻下하면 則勢必

傷其中陽하야 而導致寒飮內結成痞하니 與傷寒誤下成痞同一機理라 値此寒

飮與心下痞竝存之際니 當先去其寒飮하니 故以小靑龍湯으로 溫散上焦之寒

飮하여 俟寒飮散去하면 吐涎沫止라 然後再用瀉心湯治痞라 

36) 李克光 金匱要略譯釋:原文瀉心湯究竟是何方이오? 衆說紛繧이라 『金鑑』

謂之“半夏瀉心湯”:『論注』說:“痞不過誤下之陰邪客于心下하니 故以大黃芩

連峻瀉心下鬱結之邪라” 『輯義』說:“据『千金』當是甘草瀉心湯이라” 『本

義』則說:“瀉心湯在『傷寒論』中, 爲方不一하니 亦當合『傷寒論』中痞證

諸條參考之하여 而求其治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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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婦人之病은 因虛 ‧積冷 ‧結氣로 爲諸經水斷絶1)이 至有歷

年하야 血寒積結하고 胞門(1)寒傷하야 經絡凝堅이라 在上엔 嘔

吐涎唾하고 久成肺癰(2)하야 形體損分(3)이라 胃中盤結(4)하야 

繞氣寒疝(5)커나 或 兩脇疼痛이 與臟相連하고 或結熱中하면 痛

在關元(6)이라 脈數(7)이나 無瘡하고 肌若魚鱗하며 時着男子하고 

非止女身이라 在下未多(8)하야 經候不勻하고 令陰掣(9)痛하며 少

腹惡寒하고 或引腰脊하며 下根(10)氣街(11)하야 氣衝急痛하며 膝

脛疼煩(12)하고 奄忽眩冒(13)하야 狀如厥癲(14)하고 或有憂慘(15) 

悲傷多嗔(16)하니 此皆帶下(17)오 非有鬼神이라 久則羸(18)瘦하

며 脈虛(19)多寒이라 三十六病(20)이 千變萬端(21)하니 審脈陰陽

虛實緊(22)弦(23)하야 行其鍼藥하면 治危得安이라 其雖同病이나 

脈各異源하니 子(24)當辨記하야 勿謂不然이라

  【校勘】

 1) 爲諸經水斷絶 : 郭靄春은 “爲之經水斷絶”이라 하였다.

  【註釋】

  (1) 胞門(포문) : 子宮口를 뜻함.

  (2) 肺癰(폐옹) : 肺部에 腫氣가 생겨 膿血을 뱉는 病症으로, 肺膿

瘍, 肺壞疽 等症의 病類이다. 대개 風熱의 病邪가 肺에 뭉쳐 생긴다.

  (3) 形體損分(형체손분) : 病後에 病에 걸리기 전의 사람과 달

라, 모습이 瘦 瘠해져 전혀 다른 사람 같음.

  (4) 盤結(반결) : 서려서 얽힘. 

  (5) 寒疝(한산) : 一種의 急性腹痛의 病症이다. 脾胃虛寒 或은 

産後血虛한데 다시 風寒外邪를 받아 發病한다.

  (6) 關元(관원) : 穴名으로 臍下 三寸에 있고 任脈에 속하나 여

기서는 넓은意味를 가지며 下焦를 뜻한다.

  (7) 數脈(삭맥) : 正常人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6回 이상 搏動하는 脈이다.

  (8) 未多(미다) : 月經量이 적은 것을 말한다. ‘未’를 ‘來’나 ‘寒’

으로 解釋한 것이 있으나 옳지 않다고 본다.37) 

  (9) 掣(철) : 挽也, 당길 철.

  (10) 根(근) : 『漢書 ‧ 楊雄傳上』顔注에 “根은 株다.”라고 하

였고, “‘株’는 連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11) 氣街(기가) : 氣衝穴로 배꼽아래 五寸의 曲骨穴兩旁 2寸處

에 있다. 

  (12) 膝脛疼煩(슬경동번) : 무릎과 종아리부위의 痛症이 매우 

甚한 것을 말한다. 

  (13) 奄忽眩冒(엄홀현모) : 忽然, 갑자기 眩暈과 같은 어지러운 

症狀이 생기는 것. 奄(엄):忽也, 문득 엄. 忽(홀):卒也, 깜짝할 홀.

  (14) 厥癲(궐전) : 昏厥, 癲狂과 같은 疾病을 뜻함.

  (15) 慘(참) : 愁也, 근심할 참 

  (16) 嗔(진) : 怒也, 성낼 진

  (17) 帶下(대하) : 婦人雜病을 뜻하며 婦人病의 古名이다.

  (18) 羸(리) : 瘦也, 파리할 리

  (19) 脈虛 : 虛脈은 柔軟하고 힘이 없으면서 形體가 大한 脈象이다.

  (20) 三十六病 : 婦人의 疾病이 多種多樣하다는 것이다. 『千

金』卷四第三에는 “三十六 疾病은 十二瘕、九痛 、七害、五

傷、三痼라.” 하였다.

37) 郭靄春 編著 金匱要略校註語譯 

  (21) 端(단) : 緖也, 실마리 단

  (22) 緊脈(긴맥) : 緊脈의 體狀은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관계

없이 줄을 잡아 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

는 것이다.

  (23) 弦脈(현맥) : 弦脈은 그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張하여 絃

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것이다.

  (24) 子 : 스승이 弟子를 부르는 말로서 그대는, 君의 뜻이다.

  【國譯】

    婦人의 疾病은 氣血이 虛弱하거나, 寒冷이 오래 쌓이거나, 

氣運이 뭉치는 것으로, 이로 因하여 月經이 斷絶되어 몇 년이 經

過하여 血分에 寒邪가 쌓이고, 子宮口가 寒邪에 損傷되어 經絡이 

뭉친 것이다. 이것이 上焦에 있으면 침을 흘리게 되고, 오래되면 

肺癰을 形成하여 身體가 瘦瘠해진다. 病이 胃에 發病하면 배꼽주

위가 차며 아프고, 兩脇部가 아픈 것이 內臟까지 連結된다. 或은 

中焦에 熱이 뭉치면 痛症이 關元穴에 있다. 脈은 數하지만 瘡瘍

은 없고 肌膚가 물고기비늘과 같으며, 때로 男子에게도 발생하므

로 女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下焦에는 月經量이 많지 않으

며, 月經이 고르지 않고, 陰部가 당기면서 아프고 少腹이 차고, 

혹은 腰脊部가 당기고, 아래로는 氣衝에 미치어 氣衝穴이 당기

며, 무릎과 종아리가 몹시 아프다. 갑자기 眩氣症이 발생하여 昏

厥, 癲狂症狀과 같다. 혹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자주 성을 내니 이

는 모두 婦人雜病이며, 鬼神이 들린 것은 아니다. 오래되면 몸이 

瘦瘠해지고 脈이 虛하며 몸이 차진다. 三十六病은 변화가 많으므

로 脈의 陰陽, 虛實, 緊弦을 살펴, 그에 따라 鍼藥을 사용하면 위

험한 상태를 치료하여 便安해 진다. 비록 같은 病일지라도 脈을 

보면 各各 그 根源이 다르므로 마땅히 기록된 바를 辨別하여 자

네는 잘못보지 말아라.  

  【考察】

    本 條는 婦人에게 發生하는 모든 疾病의 原因에 對하여 論

하고 있는데, “因虛 ‧ 積冷 ‧ 結氣”에 對하여 吳謙은 “月經病의 

根源은 虛損과 積冷, 結氣에 의하여 많이 發生하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發病하고 모두 月經의 斷絶을 일으킨다.”고 하였

고, 또한 “오랜 시간이 經過하면 子宮에 寒이 쌓여 血이 엉기게 

되고, 氣도 뭉쳐 月經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38) 病의 始

初에는 身體가 반드시 虛하게 되고, 體力이 虛弱하면 寒하기가 

쉬워져서 이는 積冷이 된다. 虛하면 營衛의 運行이 되지 않아 氣

血이 막히게 되어 結氣가 된다.

    尤怡는 “虛와 積冷, 結氣로 咽한 病症이 上部에 있으면 肺胃

가 損傷되어 입에서 침을 흘리게 되고, 肺癰이 되며, 形體가 마르

게 되는데, 이는 病이 下部에서 發病하여 上部에 이른 것이며, 上

熱로 인한 것이다. 病症이 中部에 있으면 肝脾가 損傷되어 배꼽

주위가 疼痛하고 옆구리가 불편한 것이 內臟까지 이르는데, 이 

病은 陰證이 되고, 熱이 뭉쳐 關元에 痛症이 있고 脈數하고 살결

이 乾燥하기도 한데 甚하면 男子에게도 發生한다. 이 病은 熱邪

로 인한 것이며, 陰陽이 서로 合해진 것으로, 寒化39)를 따르기도 

38) 吳謙曰 月經致病之根源은 多因虛損積冷結氣하니 三者一有所感하고 皆能

使經水斷絶이라 至有歷年寒積胞門하야 以致血凝氣結而不行者라

39) 病邪가 陰經에 轉入하거나, 或은 熱證의 後期에 陽氣가 虛弱하여 나타나

는 病理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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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熱化를 따르기도 한다.”고 하였다.40) 

    “肺癰”에 對하여 丹波元堅은 “上焦에 寒이 뭉치면 肺癰이 

된다는 理論은 없다. ‘癰’은 ‘痿’로 되어야 한다. 肺가 冷하면 痿

가 되고 甘草乾薑湯41)으로 治療한다. 이를 살펴볼 때 ‘痿’가 맞

다. 本 書 《肺痿篇》에 이르기를 “입안에 맑지 않은 침이 있는 

者는 肺痿의 病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凝堅在上, 嘔吐涎唾”

와 서로 맞는다.”고 하였다.42) 肺痿는 陰이 虛하여 肺가 傷한 慢

性衰弱疾患이다. 主要症狀은 咳嗽하고 끈적끈적한 하얀 침을 뱉

으며 或은 寒熱하고, 形體가 마르며, 심장이 뛰고 喘證하며, 口脣

이 乾燥하고, 脈象虛數 等의 症狀을 隨伴한다. 

    “胃中盤結”은 寒邪가 中焦를 돌아 뭉쳐있는 것을 말하는데, 

黃樹曾은 “血氣가 心 ‧ 脾 ‧ 肝의 사이에 뭉쳐있는 것을 말한

다.”고 하였다.43) “兩脇疼痛 與臟相連”에 對하여 陳念祖는 “兩脇

이 疼痛한 것이 子宮과 內臟까지 이르게 된 것은 寒으로 인하여 

發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44) 

    “或結熱中”에 對하여 朱光被는 “陰이 衰하여 오랫동안 뭉쳐

서 熱이 된 것이다. 中焦의 榮分을 損傷한 것이니, 心榮에 熱이 

뭉쳐 腎과 下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腎氣가 홀로 寒하므로 

關元에 痛症이 있다.”고 하였다.45)   

    “虛 ․ 積冷 ․ 結氣”가 下部에 있으면 婦人雜病을 惹起하

는데, 婦人은 衝脈과 任脈이 主가 되어 衝脈은 血海이고, 任脈은 

胞胎를 主管하므로 주로 月經病變이 發生한다. 이는 月經失調로 

나타난다. 가령 前陰部가 땅기면서 아프거나, 혹은 少腹部에 惡

寒感이 있고, 甚하면 腰脊部에 까지 전해지며, 혹은 下部의 氣衝

穴에 파급되어 氣가 치솟으므로 急痛이 발생함과 동시에 양쪽 

대퇴부 무릎 장딴지에 疼痛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感情이 平穩

하지 못하여 氣運이 고르게 흐르지 못하면 “奄忽眩冒, 狀如厥癲”

의 疾患이 발생한다. 혹은 근심이나 상심으로 화를 자주 내는 症

狀이 발생한다. 上述한 症狀들은 모두 婦人雜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鬼神이 들린 것은 아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婦人雜病의 治療 原則을 說明하였다. 婦

人의 帶下諸病이 오래 되어 治療時期를 놓치면 반드시 病人은 

마르고, 脈은 虛하고 多寒하게 된다. 婦人雜病은 36種病이 자주 

보이는데, 그 病變에 變化가 많고 複雜하므로 脈象의 陰陽 ‧ 虛

實 ‧ 緊弦을 구분한 然後에 鍼과 藥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患者

를 安全하게 구할 수 있다. 同一한 病인데도 脈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여, 病의 根源을 분명히 辨別

하여 誤治를 하지 말아야 하므로 “子當辯記, 勿謂不然”이라 하여 

40) 尤怡曰 在上者는 肺胃受之하여 爲嘔吐涎沫하고 爲肺癰하며 爲形體消損하

니 病自下而至上하야 從炎上之火也라 在中者는 肝脾受之하야 或寒疝腰臍

하고 或脇滿連臟하니 此病爲陰이오 或結熱中하고 痛在關元하며 或脈數肌

乾한대 甚則病著男子니 此病爲熱中하야 爲陰陽之交하니 故或從寒化하고 

或從熱化也라

41) 甘草四兩灸 乾薑二兩炮 以上 두 가지 藥物을 세 되의 물에 한 되 반이 되

도록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服用한다. 

42) 丹波元堅曰 上焦寒凝은 無爲肺癰之理라 ‘癰’은 當作 ‘痿’라 肺冷爲痿하면 甘

草乾薑湯是也라 按:作 “痿”是라 本書 《肺痿篇》云 “口中有濁唾涎沫者는 

爲肺痿之病”이니 而此云 “凝堅在上, 嘔吐涎唾”, 與之正合이라 

43) 黃樹曾曰 “謂血氣菀結于心脾肝之間이라”

44) 陳念祖曰 兩脇疼痛이 與胞宮之臟相連은 此寒之爲病也라

45) 朱光被曰 “是陰衰鬱久成熱이니 中損榮分이라 言心榮熱結하여 不能下交于

腎이라 腎氣獨寒하니 故痛在關元也라”

原文의 最後에 이를 强調하였다.

9條. 帶下의 證治

  【原文】

    問曰 婦人이 年五十所1)(1)에 病下利2)하야 數十日不止하고 

暮卽發熱3)하며 少腹裏急4)(2)하고 腹滿하며 手掌煩熱5)하고 脣

口乾燥 何也오

    師曰 此病은 屬帶下니 何以故오 曾經(3)半産(4)하야 瘀血이 

在少腹不去6)라 何以知之오 其證이 脣口乾燥 故로 知之니 當以

溫經湯主之7)라

    溫經湯方

    吳茱萸 當歸 穹藭 芍藥 人參 桂枝 阿膠 牧丹皮 去心 生薑 甘

草 各二兩 半夏半升 麥門冬一升 去心

    上十二味를 以水一斗로 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이라 亦主婦

人少腹寒하야 久不受胎하고 兼取崩中去血 或月水來過多하고 及

至期不來라

  【校勘】

 1) 婦人年五十所 : 『脈經』에는 “婦人年五十許”로 되어 있다. 

 2) 病下利 : 『金鑑』에는 “下血”로 되어 있다.  

 3) 暮卽發熱 : 『脈經』에는 “暮則發熱”로 되어 있다.

 4) 少腹裏急 : 『脈經』卷九第四에는 “少腹裏急痛”으로 되어 있다. 

 5) 手掌煩熱 : 『脈經』에는 “手掌熱”로 되어 있다. 

 6) 在少腹不去 : 『脈經』에는 “在少腹中不去”로 되어 있다.

 7) 當以溫經湯主之 : 『脈經』에는 “當與溫經湯”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所(소) : 許也, 쯤 소 

  (2) 少腹裏急(소복이급) : 子宮에 瘀血이 留著된 때문이다. 

  (3) 曾經(증경) : 이전에

  (4) 半産(반산) : 姙娠하여 달이 차기 전에 流産하는 것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 3個月이 지나서 流産하는 것을 말함.

  【國譯】

    問曰 婦人이 나이가 五十歲 가량 되어 病으로 인해 下血이 

數十日간 그치지 않고, 해질 무렵이면 發熱하고, 少腹部가 당기

고, 배가 그득하며 손바닥이 아주 뜨겁고, 입술과 입이 乾燥한 것

은 무엇 때문입니까?

    師曰 이 病은 帶下에 屬한다. 그 이유는 이전에 流産한 적이 

있어 瘀血이 少腹部에서 除去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것

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症狀이 口脣이 乾燥하기 때문이다. 마

땅히 溫經湯으로 治療한다.

    溫經湯方

    吳茱萸 當歸 穹藭 芍藥 人參 桂枝 阿膠 牧丹皮 去心 生薑 甘

草 各二兩 半夏半升 麥門冬一升去心

    以上 열두 가지 약물을 물 1말로 3되가 되도록 달여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婦人의 少腹部가 차서 오랫동안 受胎하지 못하

는 경우에도 治療하며, 崩漏로 인한 下血이나 혹은 月經過多나 

月經이 때가 되어도 오지 않을 경우에도 함께 治療한다.

  【考察】

    婦人은 50歲 前後가 되면 氣血이 이미 衰하고, 衝脈과 任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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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機能이 充分하지 못하여 月經이 끊어진다. 下血이 數十日 동

안 멎지 않는 것은 崩漏疾患에 屬하는데, 衝 ․ 任脈이 虛하고 

차며, 流産한 경험이 있어 瘀血이 少腹部에 남아 뭉쳐있기 때문

이다. 瘀血이 少腹部에 남아 있으면 배가 그득하고 땅기면서 아

프며 간혹 刺痛, 손을 대면 아픈 等의 症狀이 수반된다. 

    “病下利”에 對하여 李彣은 “病下利는 本文의 帶下로 볼 때 

마땅히 崩淋下血의 病이다.”46)라고 하였으며, 吳謙도 “‘利’는 ‘血’

로 되어야 한다. 글의 뜻으로 봐서 이는 傳寫의 잘못이다.”47)고 

하였는데 이 見解가 옳다고 본다. “利”는 “血”字가 되어야 하며 

陰道로 下血한다는 뜻이다. 

    下血이 數十日 동안 멎지 않으면 陰血이 損傷되어 內熱이 

發生하므로 저녁 무렵에 熱이 나고 손바닥이 매우 뜨겁다. 手掌

이 煩熱하는 것은 李彣이 “手背部는 陽이 되고, 掌心은 陰이 되

니 手三陰은 脈이 흐르는 곳으로 지나므로 陰이 虛하면 掌中에 

熱이 난다.”고 하였다.48) 

    “脣口乾燥”는 子宮의 瘀血로 인한 症狀인데, 子宮은 足厥陰

肝經에 屬하고 經脈은 胃를 끼고 그 支脈은 입술을 돈다. 이에 

半産과 子宮瘀血, 胃의 津液上布에 影響을 미치므로 唇口乾燥하

게 된다. 尤怡는 “脣口乾燥는 內部의 瘀血로 인하여 外部를 潤澤

하게 하지 못하여 생긴다.”고 하였다.49) 즉 血虛하여 津液이 不

足하게 되면 입이 마르게 되는데, 血瘀하여 津液이 골고루 퍼지

지 못하여도 입이 마르게 된다.

    “當以溫經湯主之”에 對하여 李彣은 “이 湯의 이름이 溫經이

니, 瘀血을 따뜻하게 하면 行血한다. 方 中의 藥材는 모두 氣血을 

補하는 機能을 함으로서 瘀血을 스스로 물러가게 한다. 이는 正

氣를 길러서 邪氣를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治法이다. 그러므로 

婦人의 崩淋으로 인한 不姙과 月經不調를 물리친다.”고 하였

다.50) 吳謙은 “溫經湯으로 治療하는 것은 새로운 피를 生成해서 

瘀血을 除去하여, 子宮을 따뜻하게 하므로 衝脈과 任脈을 補한

다.”고 하였다.51)

    瘀血이 除去 되지 않으면 새로운 血이 生成되지 않고, 陰血

이 不足하면 津液이 上部을 潤澤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입술

과 입안이 乾燥하게 된다. 그러므로 溫經湯으로 血脈을 따뜻하게 

길러 瘀血을 除去하는 溫經行瘀의 治法으로 治療한다.

    處方中에 吳茱萸 ‧桂枝 ‧生薑은 經脈을 따뜻하게 하여 찬 

것을 흩어지게 하므로 血을 따뜻하게 하여 營血을 運行시키고, 

當歸 ‧川芎 ‧白芍藥 ‧阿膠 ‧牧丹皮는 營血을 調和롭게 하여 瘀

血을 물리치고, 麥門冬과 半夏는 乾燥한 것을 潤澤하게 한다. 人

蔘 ‧甘草는 補益中氣한다. 以上의 모든 藥이 配合되면 衝脈과 任

脈을 따뜻하게 補하여 養血하고, 瘀血을 疏通시키며 正氣를 도와 

邪氣를 除去하므로 少腹에 寒이 쌓여 發病하는 不姙 ‧崩漏 ‧月

經不調 等 여러 가지 婦人科의 病症을 治療할 수 있다. 

46) 李彣曰 “所病下利는 据本文帶下觀之로 當是崩淋下血之病이라” 

47) 吳謙曰 “‘利’字는 當是‘血’字니 文義相屬으로 必是傳寫之訛라” 

48) 李彣曰 “手背爲陽하고 掌心爲陰하니 乃手三陰過脈之處로 陰虛故掌中熱也라”

49) 尤怡曰 所謂 “脣口乾燥는 血內瘀者로 不外榮也라”

50) 李彣曰 “此湯名溫經이니 以瘀血得溫卽行也라 方內皆補養氣血之藥은 未嘗

以逐瘀爲事而瘀血自去者는 此養正邪自消之法也라 故婦人崩淋不孕과 月事

不調者는 幷主之라”

51) 吳謙曰 “均用溫經湯主之者는 以此方生新去瘀니 暖子宮하고 補衝任也라”

10條. 月再經의 證治

  【原文】

    帶下1)에 經水不利하고 少腹滿痛(1)하며 經一月再見者2)(2)

는 土瓜根散主之라 陰㿗腫(3)亦主之라

    土瓜根散方

    土瓜根(4) 芍藥 桂枝 蟅蟲各三兩

    上四味를 杵(5)爲散하야 酒服方寸匕(6)로 日三服이라 

  【校勘】

 1) 帶下 : 『脈經』卷九 ‧ 第四에는 “婦人帶下”로 되어 있다.

 2) 經一月再見者 : 『本草綱目』 王瓜(土瓜)에는 “或經一月再

見”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少腹滿痛(소복만통) : 子宮에 瘀血이 쌓여 發生한다.

  (2) 經一月再見(경일월재현) : 月經이 한 달에 두 번 오는 것을 

뜻하는데, 曹  家達은 “血分에 熱이 있어서 月經이 한 달에 두 번 

온다.”고 하였다.52)

  (3) 陰㿗腫(음퇴종) : 婦女의 陰部에 아래로 빠져있는 物質이 

있는 것으로, 或은 腟口 밖으로 突出하는 病症을 말함. 

  (4) 土瓜根(토과근) : 메꽃과 식물로 土瓜의 덩이뿌리다. 性味

가 苦寒無毒하며 瘀血을 없애고 淸熱하는 作用이 있다.

  (5) 杵(저) : 절굿공이, 공이 저

  (6) 方寸匕(방촌비) : 가루약의 量을 計量할 수 있게 만들어 쓰

던 약숟가락의  하나로 네모 한 치 되는 약숟가락을 말한다. 

  【國譯】

    婦人雜病에 月經이 순조롭지 않고 少腹部가 그득하면서 痛

症하고, 月經이 한 달에 두 번 올 경우에는 土瓜根散으로 治療한

다. 陰㿗腫도 治療한다.

    土瓜根散方

    土瓜根 芍藥 桂枝 蟅蟲各三兩

    以上 네 가지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술로 1方寸匕씩 하루 세 

번 복용한다.

  【考察】

    吳謙은 “帶下는 子宮의 病이니 子宮에 瘀血이 오래되어 氣

分을 따라 寒하게 되면 白帶下가 되고, 血分을 따라 熱로 변하면 

赤帶下가 되며, 氣血이 寒熱과 서로 섞이면 雜色의 帶下가 된다. 

만약 經水가 不利하고 少腹이 그득하고 痛症이 있는 것은 瘀血 

때문이니, 때가 되어도 月經이 오지 않으면 土瓜根散으로 治療하

는데, 土瓜는 能히 瘀血을 내보내고, 蟅蟲은 血閉를 없애며, 桂枝

와 芍藥이 合하면 陽氣가 고루 퍼져 陰氣를 더하게 하고 營氣가 

調和롭게 되면 瘀血이 除去되어 血이 調和롭게 되고, 月經도 규

칙적이며 帶下도 그친다.”고 하였다.53)  

    經水不利는 그 原因에 있어서 血瘀와 血虛가 같지 않으니, 

氣가 막히어 血瘀한 것은 少腹이 부풀어 오르며 아프고 或은 찌

52) 曹家達曰 血分有熱하여 故經一月而再見이라

53) 吳謙曰 “帶下는 胞中病也니 胞中有宿瘀하여 從氣分或氣化하면 則爲白帶하

고 從血分或熱化하면 則爲赤帶하고 從氣血寒熱錯雜之化하면 則爲雜色之

帶也라 若兼經水不利하고 少腹滿痛하면 乃有瘀血故也니 其經至期不見은 

主以土瓜根散者라 土瓜能逐瘀血하고 蟅蟲能開血閉하고 桂枝合芍藥舒陽益

陰하고 調和營氣하면 則瘀去血和하고 經調帶止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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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痛症이 있으니 마땅히 行氣活血을 爲主로 治療하고, 血虛는 

腹部가 부풀어 오르는 痛症은 없고 다만 氣血이 不足되는 形象

이니 補氣血을 爲主로 治療한다. 本 條의 症狀은 瘀血로 因한 것

이니 土瓜根散으로 祛瘀하여 調經한다. 다만 月經이 한 달에 두 

번 發生하는 症狀은 臨床에서 血熱로 因하여 흔히 나타나는 것

이니 月經이 먼저 오거나, 或은 月經이 紊亂한 疾患은 그 具體的 

脈證을 根據로 辨證施治하여 愼重하게 治療한다.54) 

    陰㿗腫도 瘀血이 뭉쳐서 생기는데 㿗疝이라 하기도 한다. 男

子에게도 나타나는데 陰囊腫大에 해당한다. 本方은 瘀血을 없애 

血을 通하게 하므로 陰㿗腫도 治療할 수 있다. 

    處方中의 土瓜根(王瓜根)은 性味가 苦寒하고 無毒하여 瘀血

을 없애며, 淸熱하여 月經을 通하게 하며, 蟅蟲은 破血하여 막힌 

것을 뚫게 하고, 桂枝는 辛溫한 性味로 陽氣를 通하게 하며, 芍藥

은 營血을 調和롭게하여 陰氣를 돕고, 술은 따뜻하여 다른 藥의 

작용을 强하게 하는데 以上의 藥이 모두 配合되면 瘀血을 除去

하여 調經한다. 

11條. 半産漏下의 證治

  【原文】

    寸口(1)脈이 弦而大한대 弦則爲減이요 大則爲芤니 減則爲寒

이요　芤則爲虛라 寒虛相搏을 此名曰革(2)이니 婦人則半産漏下

니 旋覆花湯主之1)라

    旋覆花湯方

    旋覆花三兩 葱十四莖 新絳(3)少許

    上三味를 以水三升으로 煮取一升하야 頓服(4)之라

  【校勘】

 1) 旋覆花湯主之 : 本 節의 내용은 이미 「血痺虛勞病篇」과 

「驚悸吐衄下血篇」에서 보이는데, 「血痺虛勞病篇」에는 첫머

리에 “寸口” 2字가 없고, 말미에 “旋覆花湯主之” 6字 대신 “男子

亡血失精” 6字가 있으며, 「驚悸吐衄下血篇」에는 “旋覆花湯主

之” 6字 대신 “男子則亡血” 5字가 있다.

  【註釋】

  (1) 寸口(촌구) : 兩手의 橈骨頭의 內側, 橈動脈의 診脈部를 말

함. 「氣口」,  或은 「脈口」라고도 함.

  (2) 革脈(혁맥) : 革脈은 浮하면서 손가락을 치고, 가운데는 비

고 밖은 단단하여 마치 북 가죽을 누르는 것 같은 脈象이다. 

  (3) 新絳(신강) : 新絳은 茜草55)로서 染色한 천으로 血分으로 

들어가 血脈을 流通시킨다.

  (4) 頓服(돈복) : 단숨에 먹음.

  【國譯】

    寸口脈이 弦하면서 大할 경우, 弦하지만 누르면 약하고, 大

하지만 속이 빈 듯한데, 약한 것은 寒 때문이고 속이 빈 듯한 것

54)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經水不利는 有血瘀和血虛的不同하니 因氣滯血

瘀者는 少腹脹痛或刺痛하니 治當行氣活血爲主요 因于血虛者는 則腹無脹

痛하고 但有氣血不足之象하니 則以培補氣血爲主라 本條之證은 系由瘀血

所致니 故用土瓜根散去瘀以調經이라 但是經一月再見之證은 在臨床上常見 

于血熱所致的月經先期, 或經期紊亂的疾患하니 故應根據具體脈證 而辨證

施治하여 不可猛浪行事라  

55) 性味는 苦寒하며 無毒하고, 凉血하여 止血하고 瘀血을 없애 血을 運行시

키는 作用을 한다.

은 虛 때문이다. 寒과 虛가 서로 뒤엉킨 경우를 革脈이라고 한다. 

婦人일 경우 流産, 漏下가 發病하는데 旋復花湯으로 治療한다.

    旋覆花湯方

    旋覆花三兩 葱十四莖 新絳少許

    以上 세 가지 藥物을 세 되의 물로 한 되가 되도록 달여 한 

번에 마신다. 

  【考察】

    婦人의 寸口脈이 弦하면서 大한 것은 陽이 虛하여 血少한 

것과 關係가 있다. 陽虛하여 裏寒으로 인하여 經脈이 溫養 機能

을 잃어버리면 脈이 弦하고 누르면 힘이 없는 故로 “弦則爲減 減

則爲寒”이라 하였는데, “寒”은 陽氣가 寒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血少하여 虛가 甚하여 脈道가 不充하면 脈이 芤大하여 가운데가 

빈 것 같으므로 “大則爲芤 芤則爲虛”라 하였는데, “虛”는 陰血이 

虛한 것을 말한다. 

    脈形이 弦하면서 無力하고 大하면서 가운데가 빈 것 같은 

形象은 革脈이 되니, 陽虛內寒하여 血少하여 虛가 甚한 것과 關

係가 있고, 陽虛하여 溫氣를 갖지 못하므로 血少하여 胞胎를 養

育하지 못하므로 半産漏下가 된다. 氣가 寒하고 血이 虛하면 서

로 다투어 革脈이 되는데, 이는 氣血이 모두 虛한 症狀이다.

    此證에 對하여 原文에서는 “旋覆花湯主之”라고 하였는데, 方

과 證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注家들도 서로 다른 認識을 가지고 

있었다. 吳謙은 “此條는 傷寒論의 辨脈法篇에 詳在한 것인데 錯簡

하여 在此함이오, ‘旋覆花湯主之’ 一句도 역시 錯簡이다. 半産漏下

한 것은 氣가 이미 下陷함이니 어찌 旋覆花를 再用하여 下氣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였고,56) 趙以德과 高學山은 이는 먼저 그 邪氣

를 解決한 다음에 溫補한다고 解釋하였고, 徐忠可, 李彣, 尤在涇 

等은 “本方은 뭉친 것을 풀고, 血氣를 따뜻하게 運行하게 하여, 漏

下를 멎게 하여 새로운 血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57)

    以上의 觀點은 本證의 病의 機轉에 대한 理解가 같지 않은데

서 原由하고 있다. 만약 虛寒에 着眼한다면 吳謙 等의 說明이 확

실한 理論이 되고, 陽虛하여 寒氣가 뭉쳐 血瘀하거나, 瘀血이 內部

를 막아 新血의 生化를 방해하는 病機의 변화가 된다면, 徐忠可 

等의 觀點도 역시 맞는 理論이다. 이를 臨床에 結合하여 實踐하면 

徐氏 等의 見解를 啓發하여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한다. 명확한 것

은 瘀血로 막힌 것에 濕寒이 兼하여 婦人半産漏下한 것을 旋覆花

湯으로 治療하는 것이 方證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58) 

    處方中에서 旋覆花는 性味가 溫하고 無毒하여 氣가 뭉친 것

을 治療하고 五臟의 寒熱을 없애며 血脈을 通하게 한다. 蔥白은 

性味가 辛溫하여 陽氣를 通하게 하므로 經氣가 막힌 것을 通하

56) 吳謙曰 此條는 詳在『傷寒論 ‧ 辯脈法編』에 錯簡在此라 ‘旋覆花湯主之’一句

는 亦必是錯簡이라 半産漏下에 則氣已下陷이어늘 焉有再用旋覆下氣之理오?”

57) 陳紀藩主編 金匱要略:此證에 原文主張 “旋覆花湯主之”하니, 看起來似覺方

證不符하니 故注家有不同的認識이라 一種觀點認爲此有錯簡하니 如吳謙, 

曹潁甫等이라 一種觀點是隨文釋義에 其中有的從本方先解結聚之邪에 後再

議溫補解釋하니 如曹以德, 高學山이라 有的從本方開結解鬱하여 溫行血氣

하면 漏下可止니 新血可生闡發이니 如徐忠可, 李彣, 尤在涇等이라  

58) 陳紀藩主編 金匱要略:以上觀點各有依據하니 其分岐産生的原由是對本證病

機的不同理解라 若僅着眼于虛寒하면 則吳謙等說確有道理요, 若注意到陽

虛寒凝可致血瘀하여 瘀血內阻 又妨碍新血的化生這一病機變化하면 則徐忠

可等觀點亦言之在理라 再結合臨床實踐하면 則徐氏等見解更有啓發意義니 

宜從之라 顯然은 瘀阻兼濕寒所致的婦人半産漏下에 用旋覆花湯治療는 幷

非方證不符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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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12條. 陷經漏下의 證治

  【原文】

    婦人이 陷經(1)漏下하야 黑不解하면 膠薑湯主之라 臣億等校

諸本엔 無膠薑湯方이니 想是前姙娠中膠艾湯59)이라

  【註釋】

  (1) 陷經(함경) : 經氣가 가라앉아 血을 統制하지 못하여 下血

이 멈추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國譯】

    婦人의 經氣가 아래로 가라앉아 下血이 검은색을 띠면서 그

치지 않으면 膠薑湯으로 治療한다. 林億 等이 校閱한 諸本을 調

査해 보았으나, 膠薑湯의 處方은 나와 있지 않다. 아마도 姙娠의 

項目에 있는 膠艾湯이라고 생각된다.

  【考察】

    本條에서는 婦人陰道에서 下血하면서 黑色이 不止하는 것을 

“陷經”이라 하였다. 所謂 陷經은 衝脈과 任脈의 虛寒으로 氣가 

血을 다스리지 못하여 經氣가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陷經

에 對하여 尤怡는 “陷經은 下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검은 것은 寒症으로 瘀血로 因한 것이다.”라고 하였고,60) 陸淵雷

는 “옛날에 읽는 것은 ‘陷經漏下’가 아니다. ‘陷經’은 ‘漏下’아래 

‘黑’과 이어져야 한다. ‘陷經’은 病名이고 ‘漏下黑’은 證候이다.”라

고 하였다.61) 

    婦人의 陰部에서 下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오래 되면 

漏下가 되는데, 下血量이 많고 솟아나는 듯한 것을 “崩中”, 또는 

“血崩”이라고 한다. “不解”는 漏下의 血이 黑色이 除去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本 證에서 말한 漏下의 血色이 暗黑한 것, 外에 

面色이 蒼白하고, 心身이 疲勞하며, 寒冷한 것을 싫어하고, 頭眩 

心悸하며 舌淡苔白하고 脈象이 微弱한 等의 症狀을 隨伴한다.

    膠薑湯에 對하여는 原方이 없는 理由로 歷代 醫家들이 藥物

의 組成에 對하여 아래와 같이 여섯 종류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

다. 林億, 徐忠可, 高學山 等이 主張한 膠艾湯이라는 說, 陸淵雷, 

曹潁甫 等의 膠艾湯加 乾薑이라는 說, 陳修園, 黃樹曾 等의 阿膠, 

生薑 두 가지 藥物이라는 說, 魏念庭, 尤在涇, 黃元御 等의 阿膠, 

乾薑 두 가지 藥物이라는 說, 趙以德의 阿膠, 艾葉, 姜이라는 說, 

李彣의 阿膠와 炮薑이라는 說 等이다. 

    以上의 意見에 對하여 定論을 내리기는 어렵다. 臨床에서는 

그 病症의 特徵을 根據로 養血하여 經脈을 따뜻하게 하여 下血

을 멎게 하는 것을 重要 治療原則으로 하여야 한다.62)

59) 芎藭二兩 阿膠二兩 甘草二兩 艾葉三兩 當歸三兩 芍藥四兩 乾地黃三兩 以

上 일곱가지 藥材를 물 다섯되와 청주 세되에 넣고 한꺼번에 달여 세되를 

取하고 찌꺼기를 없애고 阿膠를 넣고 다 녹으면 한되씩 하루에 세 번 따뜻

하게 服用하고 差度가 없으면 다시 服用한다. 

60) 尤怡曰 陷經은 下而不止之謂오 黑則因寒而色瘀也라

61) 陸淵雷曰 “舊讀은 ‘陷經漏下’爲句가 非也라 應‘陷經’爲句는 ‘漏下’當與下하여 

‘黑’字連讀이라 陷經是病名이오 漏下黑是證候라”

62) 陳紀蕃主編 金櫃要略: 由于原方散佚하여 故歷代醫家對其藥物組成 約有以

下六種見解라 1. 認爲是膠艾湯이니 如林億, 徐忠可, 高學山等이라 2. 認

爲是膠艾湯加 乾薑이니 如陸淵雷, 曹潁甫等이라 3. 認爲是阿膠, 生薑이니 

如陳修園, 黃樹曾等이라 4. 認爲是阿膠, 乾薑이니 如魏念庭, 尤在涇, 黃

元御等이라 5. 認爲是膠, 艾, 姜이니 如趙以德이라 6. 認爲是阿膠와 炮薑

이니 如李彣이라 諸說見仁見智하니 實難定論이라. 臨證總宜根據其病機特

13條. 少腹滿如敦狀의 證治

  【原文】

    婦人少腹이 滿如敦(1)狀1)하고 小便이 微難而不渴한대 生後

2)者는 此爲水與血이 俱結在血室也3)니 大黃甘遂湯主之라

    大黃甘遂湯方

    大黃四兩 甘遂二兩 阿膠二兩

    上三味를 以水三升으로 煮取一升하야 頓服之면 其血當下라

  【校勘】

 1) 滿如敦狀 : 『脈經』卷九第六에는 “滿如敦敦狀”으로 되어 있다. 

 2) 生後 : 『婦人大全良方』에 “産後”로 되어 있다.

 3) 俱結在血室也 : 『脈經』과 『婦人大全良方』에 “幷結在血

室”로 되어 있다.

  【註釋】

  (1) 敦(대) : 고대에 음식을 담던 그릇으로서 위 ‧ 아래가 뾰족

하고 중간 부분은 볼록하다. 제기 대.

  【國譯】

    婦人의 少腹이 그득하여 그 모양이 祭器와 같이 가운데는 

볼록하고 小便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渴症이 없는 症狀이 産後

에 發生하면 水와 血이 함께 子宮에 맺혀있기 때문이니 大黃甘

遂湯으로 治療한다.

    大黃甘遂湯方

    大黃四兩 甘遂二兩 阿膠二兩

    以上 세 가지 藥物을 물 3되에 1되가 되도록 달인 후 단숨에 

服用하면 그 血이 저절로 아래로 나온다.

  【考察】

    婦人의 少腹이 그득한 것은 臨床上 虛實의 區別이 있고 蓄

水와 혹은 蓄血이 다르다. 가령 少腹이 그득하면서 小便이 잘 나

오지 않고 입이 마르면  蓄水症이고, 少腹이 그득하면서 小便이 

잘 나오면 蓄血症이다. “少腹이 그득한 것이 祭器모양 같은 것

은, 少腹이 많이 隆起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脇下에 잔을 업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63) 이를 治療할 때는 

水와 血을 함께 攻下해야 하므로 大黃甘遂湯으로 治療한다.

    “生後者”에 對하여 徐忠可는 疾病을 앓은 後라고 하였고, 吳

謙 等은 아이를 낳아 기른 後라고 하였고, 尤怡는 出産後라고 하

였는데 위의 症狀으로 살펴볼 때 出産後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

이 있다고 思料된다. 

    “結在血室也”에 對하여 “婦人이 出産의 時期가 아닐 때는 

水와 血이 胎芽를 기르는데 使用되고, 出産時에는 小兒와 함께 

胎盤이 産母의 陰部를 나가는데 使用되는데, 밖으로 내보내지 못

하고 子宮에 남아 있으면 少腹이 그득한 症狀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64)  

    處方 가운데 大黃은 瘀血을 없애 經脈을 通하게 하고, 甘遂

는 水分의 循環이 圓滑치 않은 것을 治療하니 두 가지 藥物의 性

味가 매우 猛烈하다. 그러므로 阿膠를 加하여 陰을 도와 血을 길

點하여 酌情選用하니 其治療原則以養血溫經止漏爲要라

63) 尤怡曰 少腹滿如敦狀者는 言少腹有形而高起니 如敦之狀이 如『內經』脇

下大如覆杯之文略同이라. 

64) 曹家達曰 “婦人未産時는 水與血俱供養胎하고 臨産則送小兒及胞衣出産門이

나 一時不能暢泄하야 餘者遂留積胞中하면 因成少腹滿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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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邪氣를 없애면서 正氣를 傷하지 않게 한다. 모든 藥이 配合되

면 瘀血을 없애고 水氣를 通하게 하는 效能이 있으므로 水와 血

이 子宮에 뭉쳐진 病症을 治療한다. 上述한 症狀 以外에도 下肢

에 浮腫이 있고, 手足의 中心에서 熱이 나며, 脈이 沈弦하면서 澁

한 症狀에도 效果가 있다.65) 

14條. 經水不利下의 證治

  【原文】

    婦人經水不利下1)엔 抵當湯主之라 亦治男子膀胱滿急有瘀

血者라

    抵當湯方

    水蛭(1)三十個 熬 虻蟲(2)三十枚 熬 去翅足 桃仁二十個 去皮

尖 大黃三兩 酒浸

    上四味를 爲末하야 以水五升으로 煮取三升하야 去滓(3)하고 

溫服一升이라

  【校勘】

 1) 經水不利下 : 『脈經』 卷九第五에는 “經水不利”로 되어 있다.

  【註釋】

  (1) 水蛭(수질) : 性은 平有毒하고 味는 苦鹹하다. 惡血과 瘀血

을 없애고 經閉와 積聚 等을 治療한다. 

  (2) 虻蟲(맹충) : 性은 微寒有毒하고 味는 苦하다. 瘀血과 血積

을 없애고 血脈을 通하게 하고 九竅를 利롭게 한다. 

  (3) 滓(재) : 침전물, 찌끼 재

  【國譯】

    婦人의 月經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는 抵當湯으로 治療한다. 

또한 男子가 瘀血이 있어 膀胱이 그득하여 당기는 것도 治療한다.

    抵當湯方

    水蛭三十個熬 虻蟲三十枚熬去翅足 桃仁二十個去皮尖 大黃

三兩酒浸

    네 가지 약물을 가루 내어 물 5되로 3되가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除去하고 따뜻하게 1되씩 服用한다.

  【考察】

    本 條文에서 月經이 圓滑하지 않은 것은 瘀血이 안에서 뭉

쳐 實證을 이루어 月經이 막힌 것이다. 月經을 通하게 하려면 먼

저 瘀血을 除去하여야 하므로 抵當湯으로 治療한다. 處方 가운데 

水蛭과 虻蟲은 막힌 것을 뚫어 내리게 하고, 大黃과 桃仁은 血을 

通하여 내리게 하는데, 瘀血이 除去되어 新血이 생성되면 月經이 

저절로 나온다. 

    “抵當湯主之”에 對하여 “抵當은 愼重하게 使用하여야 하는 

藥劑인데 文中에 少腹이 뭉쳐 아프거나 大便이 굳거나 小便이 

저절로 나오거나 發狂하고 잘 잊어버리며 寒熱하는 等의 症狀이 

없으니, 病은 輕한데 藥은 重한 것으로 보아 이는 반드시 殘缺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감)하여 錯簡한 것이니 讀者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66)

    本 條와 10條는 모두 月經이 順調롭지 않은 症狀에 對하여 

65) 李文瑞 主編, 金匱要略湯證論治

66) 吳謙曰 “夫抵當重劑하니 文內幷無少腹結痛, 大便堅, 小便利, 發狂善忘,寒

熱等證이 恐爲病輕하니 必有殘缺錯簡이니 讀者審之라”  

論하였는데 病의 程度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에 對하여 尤怡는 

“月經이 圓滑치 않은 것은 經脈이 막힌 때문이다. 10條와 이 條

의 治療에 있어서도 區別이 되는데,  10條에서는 和法을 兼하지

만 이 條에서는 오로지 攻擊하여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다.67) 

李克光도 “10條에서의 ‘經行不利’는 經行이 順調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本條의 ‘經行不行利’는 月經이 막혀 不

通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10者는 土瓜根散 같은 瘀血을 通

하게 하는 活血之劑로 治療하고, 後者는 抵當湯과 같은 강력한 

破血之劑로 治療하는데, 이는 男子의 膀胱蓄血症68)에도 使用할 

수 있다.”고 하였다.69)

15條. 子宮內 乾血로 因한 經閉의 證治

  【原文】

    婦人 經水閉不利에 臟堅癖不止(1)하야 中有乾血(2)하야 下白

物(3)하면 礬石丸主之라

    礬石丸方

    礬石(4)三分 燒 杏仁一分

    上二味를 末之하야 煉蜜(5)和丸棗核大하야 內臟中(6)하되 劇

(7)者再內之라

  【註釋】

  (1) 臟堅癖不止(장견벽부지) : 沈明宗은 “臟은 즉 ‘子宮’이다. 

‘堅癖不止’의 ‘止’는 마땅히 ‘散’字로 적어야 한다. ‘堅癖不散’이란 

子宮 안에 뭉친 덩어리가 있어 흩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70) 癖 : 적취 벽

  (2) 乾血(건혈) : 熱로 인하여 血이 뭉쳐 있는 것을 말한다.

  (3) 白物(백물) : 白帶下를 가리킨다. 

  (4) 磐石(반석) : 白礬으로 性은 寒無毒하고 味는 酸하다. 癩癧

疥癬을 治療하고 解毒하며 止血하고 二便을 通하게 한다. 

  (5) 煉蜜(연밀) : 끓인 꿀.

  (6) 臟中(장중) : 魏荔彤은 “臟中의 ‘臟’은 陰戶(부녀의 질외구)

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7) 劇(극) : 甚也, 심할 극.

  【國譯】

    婦人의 月經이 나오지 않는 것이 子宮에 乾血이 뭉쳐 흩어

지지 않아 白帶下가 나올 경우는 礬石丸으로 治療한다.

    礬石丸方 

    礬石三分燒 杏仁一分

    以上 두 가지 藥物을 가루 내어 煉蜜로 대추씨 크기의 丸을 

빚어 子宮 속에 넣되 심하면 재차 넣는다.

  【考察】

    婦人의 月經이 막혀 通하지 않는 것은 ‘臟堅癖不止’때문이니 

이는 子宮內 瘀血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쌓인 것이 오래되면 熱

67) 尤怡曰 經水不利下者는 經脈閉塞而不下니 比前條而不利者有別矣하니 故

彼兼和利오 而此專攻逐也라

68) 男子의 膀胱이 膨滿하고, 瘀血이 있는 症狀

69)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本條 “經水不利下” 與 第十條 “經水不利” 在程度上

不同이니 第十條 “經水不利”는 是經行不暢利요 本條의 “經水不利下”는 爲經

水閉阻不通이니 故前者治以活血通瘀之劑하고 後者治以攻瘀破血之峻劑라 

70) 沈明宗云 “臟은 卽子宮也요 堅癖不止의 止는 當作 ‘散’字니 堅癖不散은 子

宮有乾血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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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熱은 血을 乾燥하게 하므로 乾血은 굳게 뭉쳐 흩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經血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고, 瘀熱

이 내부에 쌓여 月經이 막히게 된다. 만약 乾血이 오래 되어 흩

어지지 않게 되면 濕이 되고, 濕이 쌓이면 熱로 變化한다. 濕熱이 

아래로 내려가면 白帶下가 나오는데, 이는 乾血로 因하여 經閉가 

된 것이며 濕熱帶下를 誘發한다. 그러므로 月經이 막혀 通하지 

않는 症狀 以外에 帶下의 量이 많아지고, 色은 黃色을 띠거나 赤

色을 띠며, 質은 끈적끈적하고, 썩은 냄새가 나며, 或은 少腹痛이 

있고, 前陰部가 가려운等의 症狀이 發生한다. 마땅히 子宮의 濕

熱을 먼저 治療해야 하므로 礬石丸을 坐藥으로 하여 陰中에 揷

入한다.71)  

    處方 가운데 礬石은 性味가 酸寒하여 燥濕한 것을 治療하며, 

解毒하고 殺蟲하여 帶下를 멈추게 하며, 杏仁은 性味가 苦하고 

潤하여 氣을 이롭게 하여 乾燥한 것을 治療한다. 白蜜도 乾燥한 

것을 潤澤하게 하는 作用을 한다. 세 가지 藥物이 합쳐지면 熱을 

내려 濕을 없애고, 帶下를 멈추게 하며 殺蟲하여 가려움증을 治

療하는 效能이 있다.  

16條. 腹中血氣刺痛의 證治

  【原文】

    婦人六十二種風(1)及腹中1)血氣刺痛(2)에 紅藍花酒主之라

    紅藍花酒方疑非仲景方이라

    紅藍花(3)一兩 

    上一味를 以酒一大升으로 煎減半하야 頓服一半하고 未之再

服이라 

  【校勘】

 1) 及腹中 : 尤註本에는 “及”字가 없다. 

  【註釋】

  (1) 六十二種風(육십이종풍) : “六十二種風이란 말은 風이 惹起

하는 症狀이  많아 온갖 疾病의 으뜸이란 말에 불과하니, 글자에 

얽매여 파헤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72) 따라서 ‘六十二種風’이

란 風邪가 惹起한 각종 疾病을 가리킨다.

  (2) 血氣刺痛(혈기자통) : 血이 뭉치고, 氣가 막히어 腹中에 찌

르는 듯한 痛症이 있는 症狀.

  (3) 紅藍花(홍람화) : 紅花를 말하며 性味가 辛溫하여 瘀血을 없

애고, 血을 잘 通하게 하는 效能이 있다. 술은 辛熱하여 紅藍花의 

藥效를 도와 血을 잘 돌게 하여 風을 흩어지게 하는데, 두 가지 

약이 配合되면 氣血을 잘 通하게 하므로 腹痛이 멈추게 된다. 

  【國譯】

    婦人의 風邪로 因한 各種 疾病과 腹中에 血이 엉기고 氣가 

막힌 原因으로 因한 찌르는 듯한 痛症에는 紅藍花酒로 治療한다.

71)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譯釋:婦人經水閉塞不通의 原因爲 “臟堅癖不止”니 卽

胞宮內因瘀血停留하여 積久化熱하고 熱灼血乾 則乾血堅結不散하여 以致

經血受阻而不得下行하니 實屬瘀熱內結之經閉라 若乾血日久不散 則可滯而

爲濕하고 鬱而化熱하며 濕熱下注而下白物하니 此屬乾血經閉屬發濕熱帶下

라 故除有經水閉塞不通以外에 尙具有帶下量多, 色黃或赤, 質稠粘, 穢臭, 

或有少腹痛, 前陰瘙痒等症이라 治當先去其胞宮之濕熱하니 用礬石丸爲坐

藥을 納入陰中이라  

72) 魏荔彤曰 “此六十二種之風名은 不過言風之致證多端하야 爲百病之長耳하니 

不必拘其文而鑿求之라”

    紅藍花酒一兩

    紅藍花를 큰 되로 1되의 술을 붓고 반이 되도록 달인 후 한

번에 半을 服用하되 낫지 않으면 다시 服用한다. 아마도 仲景方

이 아닌 것 같다.

  【考察】

    “六十二種風”에 對하여 “婦人 六十二種風은 風邪의 病毒으

로 發生하는 모든 疾患을 가리킨다. 婦人이 産後에는 風邪가 腹

中에 侵入하기가 제일 쉽다. 더불어 血과 氣가 서로 다투어 循環

이 圓滑치 않으면 腹中에 찌르는 듯한 痛症이 發生한다. 紅藍花

酒로 瘀血을 없애면 氣의 運行이 順調로와져 痛症이 멎게 된다.” 

고 하였다.73) 

    紅藍花酒에 對하여 『婦人大全良方』에는 “紅藍花酒는 어

지럼증과 昏絶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가슴이 답답한 

症狀, 言語가 뒤섞여 어수선한 症狀, 惡心이 끊이지 않는 것, 배

가 쥐어짜듯이 아픈 것, 胎芽가 腹中에서 死亡한 것 等을 治療한

다.”고 하였다.74)

    本 證은 祛風藥을 사용하지 않고 行血하여 風을 흩어지게 

하는데, 趙以德은 이에 對하여 “血이 通하여 氣가 運行하면 風도 

역시 흩어진다.”(血開氣行, 而風亦散矣)고 하였고, 後世에는 이를 

“風邪를 治療하려면 먼저 血을 治療하고, 血이 運行되면 風邪는 

자연히 消滅된다.”(治風先治血, 血行風自滅)고 하였다.75)

17條. 腹中諸疾痛의 治法

  【原文】

    婦人腹中諸疾痛엔 當歸芍藥散主之라 

    當歸芍藥散方(1) 見前姙娠中이라

  【註釋】

  (1) 當歸芍藥散(당귀작약산) : 當歸三兩 芍藥一斤 茯苓四兩 白

朮四兩 澤瀉半  斤 芎藭半斤 以上 여섯 가지 藥材를 가루로 만들

어 方寸匕만큼 술에 타서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婦人의 姙娠中 

腹痛에 使用한다.

  【國譯】

    여러 種類의 婦人 腹痛은 當歸芍藥散으로 治療한다. 前의 姙

娠中에 있다.

  【考察】

    “諸疾腹痛은 寒, 熱, 虛, 實, 氣, 食 等의 邪氣가 모두 腹痛을 

일으키는데 어찌 이 한 가지 處方으로 모든 疾患의 痛症을 治療

할수 있겠는가? 當歸芍藥散主之는 必是 錯簡이다.”라고 하였

고,76) “이 處方으로 모든 腹痛을 治療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處

方에 加減하여 腹痛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니 唐宗海의 見解가 

옳다고 思料된다.77)  

73)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婦人六十二種風은 是泛指一切風邪病毒爲患이라 

婦人經産之後는 風邪最易乘虛侵入腹中하니 與血氣相搏하여 以致血滯不行

하니 故腹中刺痛이라 治用紅藍花酒하여 活血行瘀하고 利氣止痛이라 

74) 紅藍花酒는 療血暈하고 絶不識人하며 煩悶하고 言語錯亂하며 惡心不盡하

고 腹中絞痛하며 胎死腹中이라. 

75) 李克光主編 金匱要略

76) 吳謙曰 “諸疾腹痛은 則寒熱虛實氣食等邪가 皆令腹痛이어늘 豈能以此一方

으로 槪治諸疾痛耶리오? 當歸芍藥散主之는 必是錯簡이라”

77) 金匱要略淺註補正 “謂可以此方爲加減, 非眞以此方而統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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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歸芍藥散은 肝과 脾를 調和롭게하고, 氣血을 이롭게 하며 

水濕을 잘 通하게 한다. 本證과 姙娠病篇中에서 말한 症狀, 즉  

婦人이 姙娠하여 배가 아픈 것은, 肝의 氣가 막혀 脾가 濕하게 

되었거나, 氣血이 엉기고 막힌 것과 同一한 原因이 되므로, 그 症

狀에 있어서도 배가 아프고, 腹部가 그득하며, 小便이 시원치 않

고, 甚하면 下肢浮腫 等을 가지고 있다. 모두 當歸芍藥散으로 治

療한다.78) 

18條. 婦人腹中痛의 治法

  【原文】

    婦人腹中痛엔 小建中湯主之라 

    小建中湯方(1) 見前虛勞中이라

  【國譯】

    婦人 腹部의 痛症에는 小建中湯으로 治療한다. 小建中湯方

은 前의 虛勞中에 있다.

  【註釋】

  (1) 小建中湯(소건중탕) : 飴糖八錢 桂枝三錢 芍藥六錢 炙甘草

二錢 生薑三錢  大棗三枚 먼저 飴糖 以外의 다른 藥을 다리고 찌

꺼기는 버리고 그 汁을 取하여 飴糖을 가하여 끊여서 녹인 뒤에 

하루 두 번 따뜻하게 服用한다. 虛勞에 배가 땡기고 가슴이 두근

거리면서 코피가 나고, 배가 아프고 꿈에 失精을 하며, 온몸이 아

프고, 손발이 뜨거우면서 목과 입이 마를 때 使用한다.

  【考察】

    本 條에서의 腹痛은 脾胃陽虛로 인한 裏急腹痛으로 보아야 

한다. 中焦의 脾胃가 虛寒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婦人의 腹痛은 

누르는 것을 좋아하고, 心臟이 두근거리며, 熱이 오르고, 얼굴에 

윤기가 없으며, 精神이 疲勞하고, 飮食을 적게 먹고, 大便이 묽고 

舌質은 淡紅色을 띠며, 脈象이 細澁한 症狀이 나타난다. 이를 治

療할 때는 小建中湯으로 中焦를 튼튼히 하여 土氣를 기르고, 補

氣로 血를 生成하여 脾胃의 氣運을 돌게 하여 氣血이 잘 흐르면 

腹痛이 사라진다.79)

    上述한 三條의 腹痛에는 각기 다른 特徵이 있다. 第16條의 

紅藍花酒症은 風과 血이 서로 다투어 血이 뭉치고 氣가 막힌 것

으로 因한 腹痛에 瘀血을 없애 氣를 運行시키는 것을 爲主로 治

療하고, 第17條의 當歸芍藥散症은 肝氣가 막히고, 脾氣가 虛하여 

濕으로 막힌 腹痛에 血을 이롭게 하여 濕을 除去하는 것을 爲主

로 治療하고, 本 條의 小建中湯症은 脾胃가 虛寒하여 中焦의 陽

氣가 잘 돌지 않아 發生하는 持續的인 腹痛에 中氣를 따뜻하게 

하여  治療한 것이니 잘 區別해서 써야 한다.

19條. 轉胞의 證治

  【原文】

    問曰1) 婦人病에 飮食如故하고 煩熱(1)不得臥하며 而反倚(2)

78)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譯釋:本證與姙娠病篇中 “婦人懷妊 腹中㽱痛”的病機는 

同爲肝鬱脾濕, 氣血鬱滯하니 其證俱可見腹中㽱痛, 脘腹脹滿, 小便不利, 

甚則下肢浮腫等이라 所以, 治療皆投以當歸芍藥散이라 

79)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本條論述婦人脾胃陽虛裡急腹痛的證治라 婦人腹

痛은 由于中焦脾胃虛寒所致者니 症見腹痛喜按하고 心悸虛煩, 面色無華, 

神疲納少, 大便溏薄, 舌質淡紅, 脈細澁等이라 用小建中湯으로 意在建中培

土하고 補氣生血하면 使脾胃健運하여 氣血流暢하니 則腹痛自已라 

息者는 何也오

    師曰 此名2)轉胞(3)니 不得溺也라 以胞系了戾(4)하야 故致此

病이라 但利小便則愈니 宜腎氣丸主之라

    腎氣丸方

    熟地黃八兩 薯蕷四兩 山茱萸四兩 茯苓三兩 澤瀉三兩 牧丹皮

三兩 桂枝 附子 炮各一兩3) 

    以上八味를 末之하야 煉蜜로 和丸梧子大하야 酒下十五丸 加

至二十五丸하되 日再服이라

  【校勘】

 1) 問曰 : 『脈經』卷九第六에는 “問曰有一”로 되어 있다. 

 2) 此名 : 『脈經』에 “得病”으로 되어 있다. 

 3) 各一兩 : 『千金』卷十九第八에는 “各二兩”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煩熱(번열) : 發熱과 함께 가슴이 답답한 症狀이 있는 것으

로, 대개 內部  의 熱이 過度하게 盛하여 氣와 陰液이 損傷된 때

문이다. 

  (2) 倚(의) : 依也, 기댈 의

  (3) 轉胞(전포) : “胞”는 “脬”와 같으며 “膀胱”을 가리킨다. “轉胞”

란 배꼽 아래가 땅기면서 아프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마치 膀胱이 

뒤집힌 것 같음을 말한다. 現代病名으로는 産後尿閉에 該當한다. 

  (4) 胞系了戾(포계료려) : “胞系”는 “膀胱系”를 가리킨다. “了”

는 “繚(비틀리다)”와 통하며, “戾”는 “뒤틀리다”라는 뜻이다. 따

라서 “胞系了戾”는 膀胱系가 뒤틀려 순조롭지 않음을 나타낸다.

  【國譯】

    묻기를 婦人病에 飮食은 정상적으로 먹지만 煩熱이 나서 눕

지 못하고 기대고 숨을 쉬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답하기를 이는 轉胞라는 病이니 小便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膀胱系가 뒤틀린 까닭이니 小便만 通하게 하면 病이 나으니 腎

氣丸으로 治療한다.

    腎氣丸方

    熟地黃八兩 薯蕷四兩 山茱萸四兩 茯苓三兩 澤瀉三兩 牧丹皮

三兩 桂枝 附子炮各一兩

    上八味를 가루 내어 煉蜜로 梧桐子 크기의 丸을 만들어 술

로 十五丸에서 二十五丸까지 하루 두 번 服用한다.

  【考察】

    ‘倚息’은 呼吸이 짧아 헐떡거리는 症狀으로 氣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등을 물체에 의지하여 呼吸하는 것이다. 吳謙은 

“病이 膀胱에 있으므로 小便을 내보내지 못하며, 陽氣가 調和롭

지 못하므로 煩熱하고 水氣가 下行하지 못하므로 倚息하고 편히 

눕지를 못한다.”고 하였고,80) 轉胞를 治療할 때는 腎氣丸으로 腎

의 陽氣를 돋우어 小便을 잘 내보내게 하여 病을 治療하게 되는

데, “腎氣丸이라는 處方名은 氣는 陽에 屬하여 腎中의 眞陽之氣를 

補하는 것이다. 處方의 六味丸은 腎水를 旺盛하게 하여, 小便의 根

源을 돕는다. 肉桂와 附子는 命門火를 더하게 하여 膀胱之氣를 活

性化하면 津液이 활발해져, 水道가 通하여 小便이 잘 나가게 된다. 

五苓散은 使用하지 못하고 腎氣丸을 使用한다.”고 하였다.81)   

80) 吳謙曰 “病在於胞하야 故不得溺也하고 陽氣不化하야 故煩熱也하고 水不得

下行하야 故倚息而不得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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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處方 가운데 熟地黃, 薯蕷는 補腎하여 腎臟의 陰氣를 기르

고, 山茱萸, 附子는 腎臟의 陽氣를 補益하고, 茯笭, 澤瀉는 利水

하여 濕을 除去하여 小便이 잘 나가게 하고, 濕邪를 乾燥시키고, 

牧丹皮, 桂枝는 肝氣의 鬱結을 흩어지게 하고, 血을 調和하며 下

焦를 따뜻하게 하여 疏通하게 하는 機能이 있다. 陰을 길러 腎氣

를 補하는 重要한 方劑가 된다. 

    轉胞의 病因은 비교적 複雜하다. 腎氣가 虛弱하거나, 膀胱의 

氣가 運行되지 못하거나, 中焦의 脾胃氣가 아래로 가라앉거나, 

上焦의 肺가 虛하여 通調水道의 機能을 喪失하거나, 姙娠中 胎氣

가 위에서 누르거나 小便을 억지로 참으면서 性生活을 하여 膀

胱의 기능이 떨어져 小便이 잘 나오지 않게 되거나 하여 發病하

니 이를 分別하여 治療하여야 한다. 腎氣丸 以外에 朱丹溪는 補

中益氣湯82)을 사용하였고, 程鐘齡은 茯苓升麻湯83)을 사용하였

다. 이는 轉胞의 病症進行이 같지 않은 것에 根據하여 治療한 例

이니, 本 條의 不足한 것을 補充하여 治療한다.84)

20條. 婦人陰寒의 治法

  【原文】

    蛇床子散方은 溫陰中坐藥1)이라

    蛇床子仁 一味를 末之하야 以白粉(1)少許하고 和令相得하야 

如棗大를 綿裹內之면 自然溫이라

  【校勘】

 1) 坐藥 : 『脈經』卷九第七에는 本節이 “婦人陰寒, 溫陰中坐藥, 

蛇床子散主  之”로 적혀 있다.

  【註釋】

  (1) 白粉(백분) : 趙以德은 白粉은 米粉(쌀가루)이라 하였고, 

『藥微』에는 “白粉은 鉛粉이고 지금의 胡粉85)이다.”라고 하였

다. 白粉이 어떤 藥物인지 지금까지 定論이 없다. 白粉의 用量을 

조금 사용하는 것에 根據하여 鉛粉인 것 같다. 陰部의 가려움증

에 帶下가 많고, 子宮頸에 섞은 부분이 없고, 陰道 潰瘍이 있으면 

少量의 鉛粉을 사용하는데 臨床에서 어느 정도 參考할 만한 價

値가 있다.86) 『金匱要略精解』에서도 鉛粉(粉錫)이라 하였는데, 

鉛粉이 濕을 없애 殺蟲하며 解毒하고 새살을 돋게 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보아 白粉은 鉛粉이라고 思料된다.

81) 李彣曰 “方名腎氣丸者는 氣屬陽하여 補腎中眞陽之氣라. 內具六味丸壯腎水

하고 以資小便之源이라 桂附益命門火하여 以化膀胱之氣하면 則熏蒸津液

하여 水道以通而小便自利하니 此所以不用五苓散하여 而用腎氣丸也라”  

82) 黃芪七錢 黨蔘五錢 白朮三錢 甘草二錢 陳皮三錢 當歸四錢 升麻二錢 柴胡

二錢으로 組成되어 있으며, 補中益氣하고 升陽擧陷하며 甘溫除熱한다. 

83) 赤,白茯笭, 升麻, 當歸, 川芎, 苧麻根을 물에 달이거나 혹은 琥珀末과 調

服하면 더욱 좋다.

84)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講義:轉胞一證的病因과 病機比較複雜이라 腎氣虛弱

하거나 膀胱氣化不行이 僅是其中一種이라 此外에 尙有中焦脾虛下陷하거

나 上焦肺虛通調失職하거나 姙娠胎氣上迫하여 以及忍溺入房等이 都能導

致胞系了戾이 小便不利하니 故應分別論治라 如朱丹溪用補中益氣湯하고 

程鐘齡用茯苓升麻湯 就是根據轉胞的不同病機進行治療的例子니 可補本條

之不足이라 

85) 氣味는 辛, 寒, 無毒하고, 主治는 伏尸毒螫(쏠석, 벌레가 쏨), 殺三蟲, 去

鼈(자라별)瘕, 療惡瘡, 止小便利, 墮胎한다.

86) 李克光主編 金匱要略:趙以德認爲 “白粉卽米粉” 하고 『藥微』則云:“白粉卽

鉛粉하고 今胡粉也라” 究竟白粉爲何物인가? 迄今未有定論이나 根據白粉用

量僅少許하니 似應爲鉛粉이라 如對陰癢帶多하여 而無宮頸糜爛하고 陰道

潰瘍者는 用少量之鉛粉하니 尙有一定的臨床參考價値라 

  【國譯】

    蛇床子散은 婦人의 陰部를 따뜻하게 하는 坐藥이다.

    蛇床子仁을 가루 내어 白粉을 약간 넣어 서로 섞은 다음 대추 

크기 만한 분량을 천에 쌓아서 陰部에 넣으면 저절로 따뜻해진다.

  【考察】

    婦人陰寒은 前陰이 寒冷한 것인데 이는 腎陽虛로 인하여 寒

濕이 下焦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前陰이 寒冷하면 帶下量이 

많아지고, 質이 맑고 묽으며, 腰部가 시리고 무거우며, 陰部가 가

려운 等의 症狀이 發生한다. 治療는 마땅히 陰部를 따뜻하게 하

는데, 寒濕이 下焦에 定着하여 陰中이 寒冷한 症狀이 發生할 때 

蛇床子散을 坐藥으로 하여 病所에 직접 到達하게 하여 病邪를 

받은 곳을 따뜻하게 한다. 吳謙도 “陰寒은 前陰이 寒한 것이니, 

陰中을 따뜻하게 하는 坐藥으로 治療하여야 하니, 蛇床子는 辛溫

熱하여 能히 陽을 굳건히 하므로 이로써 陽을 기르고 陰을 물리

친다.”고 하였다.87)  

    坐藥은 藥物을 陰中에 揷入하여 治療하는 外治法이다. 礬石

丸과 蛇床子散은 모두 坐藥이다. 다만 礬石丸은 濕熱을 治療하

고, 蛇床子散은 寒濕을 治療하므로 主治에 있어서는 같지 않다. 

    蛇床子는 內服하면 腎臟을 따뜻하게 하여 陽氣를 기르고, 外

用하면 濕을 말리고 殺蟲의 效能이 있다. 『醫宗金鑑 ‧ 婦科心

法』에서는 “桂附地黃丸을 內服하고 同時에 外用으로 遠志 ‧ 乾

薑 ‧ 蛇床子 ‧ 吳茱萸를 가루 내어 천에 쌓아서 陰中에 넣어 주

면 收斂작용이 卓越하다”고 하였다.

21條. 陰蝕瘡의 證治

  【原文】

    少陰脈(1)이 滑(2)而數(3)者는 陰中1)이 卽生瘡이니 陰中蝕

(4)瘡爛(5)者2)는 狼牙湯洗之라

    狼牙(6)三兩 

    上一味를 以水四升으로 煮取半升하야 以綿纏(7)筯(8)如繭(9)

하야 浸(10)湯瀝(11)陰中9)호되 日四遍4)(12)이라

  【校勘】

 1) 陰中 : 『脈經』에는 “婦人陰中”으로 되어 있다.

 2) 者 : 『脈經』에는 “者”字가 없다.

 3) 瀝陰中 : 『本草綱目』卷十七 狼牙條에는 “瀝洗”로 되어 있다. 

 4) 日四遍 : 『本草綱目』卷十七 狼牙條에는 “日四五遍”으로 되

어 있다.

  【註釋】

  (1) 少陰脈(소음맥) : 少陰脈은 左尺脈이다.

  (2) 滑脈(활맥) : 꿰어 놓은 구슬을 가볍게 잡고 빠르게 뽑아 낼 

때처럼 동글  동글하고 매끄럽게 손가락에 感應되는 脈狀이다.

  (3) 數脈(삭맥) : 正常的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6回 이상博動하는 脈이다.

  (4) 蝕(식) : 蟲食(벌레가 갉아 먹어 들어감), 벌레 먹을 식

  (5) 爛(란) : 腐敗, 썩을 란

  (6) 狼牙(낭아) : 性味가 苦寒하고 有毒하며 邪氣와 熱氣를 治

87) 吳謙曰 陰寒은 前陰寒也니 治以溫陰中坐藥하니 蛇床子 辛溫熱하여 能壯陽

하니 故納之以助陽祛陰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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療하며, 옴 병, 심한종기, 痔疾 等을 治療하고, 가려움증을 治療

하는데 煎汁으로 심한 부스럼을 씻는다. 狼牙로 陰中을 씻으면 

熱을 내리고, 濕한 것을 乾燥하게 하여 殺蟲하고 가려움증을 멎

게 하는 效能이 있다.

  (7) 纏(전) : 감을 전

  (8) 筯(저) : 젓가락 저

  (9) 繭(견) : 蠶房, 고치 견

  (10) 浸(침) : 적실 침 

  (11) 瀝(력) : 물방울 떨어질 력 

  (12) 遍(편) : 周也, 두루 편

  【國譯】

    少陰脈이 滑하면서 數하면 陰部에 瘡瘍이 發生한 것이니 陰

部가 파이고 헐어 문드러진 경우에는 狼牙湯으로 씻어준다.

    狼牙를 물 4되로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솜을 누에고치처럼 

감은 젓가락을 狼牙湯에 적셔 陰部에 떨어뜨리되 하루 네 번한다.

  【考察】

    少陰脈이 滑하면서 數하면 滑은 濕이 되고, 數은 熱을 주관

하므로 下焦에 濕熱의 邪氣가 盛한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尤怡

는 “脈滑은 濕이고, 脈數은 熱이다.”라고 하였고, 曹家達은 “脈이 

滑하면서 數한 것은 下焦의 濕熱이다.”라고 하였다.88) 下焦의 濕

熱이 前陰에 쌓여 맺힌 것이 오래되면 陰中이 썩어 짓무르게 된

다. 가렵고 아픈 것이 심해지는데 以外에도 濁한 帶下가 그치지 

않고 甚하면 썩은 냄새가 나므로 後世方書에 “陰瘡”이라 하였다. 

    狼牙湯 ‧ 礬石丸 ‧ 蛇床子散의 세 가지 處方은 모두 婦人의 

前陰의 病症을 治療한다. 狼牙湯과 礬石丸은 熱을 내리고 濕을 

없애는 方劑로서 주로 下焦의 濕熱로 인한 病症을 治療하고, 蛇

床子散은 찬 것을 흩어지게 하여 濕을 물리치는 方劑로서 주로 

下焦의 寒濕으로 인한 陰冷症을 치료한다. 세 가지 處方 모두 外

用하면 殺蟲하여 가려움증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다. 

22條. 陰吹의 證治

  【原文】

    胃氣下泄(1)하야 陰吹(1)而正喧(2)하면 此는 穀氣之實(3)也니 

膏髮煎導之라

    膏髮煎方(4) 見黃疸中이라

  【註釋】

  (1) 胃氣下泄(위기하설) : 下泄은 氣가 陰門을 따라 나가는 것

이니 陰吹라 한  다.”고 하였다.89) 

  (2) 陰吹而正喧(음취이정훤) : 前陰에서 가스가 排出되는 소리

가 나는 것을 陰吹라 하고, ‘而’는 ‘如’와 같은 뜻이며, ‘正’은 程度

를 나타내는 副詞로 ‘很’의 意味다. 즉 前陰에서 가스가 排出되는 

소리가 대단히 떠들썩하다는 뜻이다. 吹(취):出氣噓也, 불 취. 喧

(훤) ; 大語嘩也, 떠들썩할 훤. 

  (3) 穀氣之實(곡기지실) : 大便不通을 뜻함. 

  (4) 膏髮煎(고발전) : 猪膏半斤 亂髮 鷄卵크기의 것 三枚. 以上 

88) 尤怡曰 “脈滑者는 濕也요 脈數者는 熱也라” 曹家達曰:“脈滑而數은 屬下焦

濕熱이라”

89) 徐彬 金匱要略論注: “下泄者는 氣從陰門而泄出하니 故曰陰吹라” 

二味를 섞어  亂髮이 녹을 때 까지 달여 하루 二回 服用한다. 病

邪는 小便으로 排出된다. 

  【國譯】

    胃氣가 아래로 새어나와 陰部에서 공기가 排出되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穀氣가 實하여 大便이 나가지 않은 것이니 膏髮煎으

로 大便을 내보낸다.

  【考察】

    陰吹의 원인에 대해 原文에서는 “穀氣實” “胃氣下泄”이라 

하였는데, 이는 腸胃에 燥邪가 뭉쳐서 胃氣가 陰部로 빠져나감을 

설명한다. “陰吹는 陰中에서 大便失氣와 같이 소리가 나는 것이

고, 連續해서 끊이지 않는 것을 正喧이라고 한다. 穀氣實은 大便

이 뭉쳐 排便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는 陽明下行의 氣가 後陰으

로 排出되지 않고, 前陰으로 排出되는 것이다. 猪膏髮煎으로 大

便이 나가는 길을 潤滑하게 하여 便이 通하면 氣도 자연히 正常

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90) 

    陰吹를 直腸陰膣瘻91)라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痔瘻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肛門 또는 直腸주위의 농양이 터지면서 

누공이 생기고 고름 따위가 질점막을 뚫고 나와 소리가 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産後에 항문 괄략근은 正常이고 會陰은 

아직 正常回復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中國醫學大

辭典에는 補中益氣湯에 五味子를 加味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다.

23. 부방

  【原文】

    小兒疳(1)蟲蝕齒方 疑非仲景方

雄黃 葶藶

    上二味를 末之하야 取臘日1)(2)猪脂鎔(3)하야 以槐(4)枝로 綿

裹頭四五枚하야 點藥烙(5)之라

  【校勘】

 1) 日 : 『本草綱目』에는 “月”로 되어 있다. 

  【註釋】

  (1) 疳(감) : 小兒食病. 감질병 감. 幼弱한 小兒에게 자주 발생

함. 얼굴이 노랗고 몸이 야위며, 腹部가 부풀어 오르고 營養障碍

가 되며, 慢性消化不良을 特徵으로 한다. 

  (2) 臘日(납일) : 동지 뒤의 세 번째 술일(戌日)을 말한다.

  (3) 鎔(용) : 녹일 용

  (4) 槐(회) : 회화나무 회

  (5) 烙(락) : 灼也, 불 지질 락

  【國譯】

    小兒의 疳積病으로 因한 蟲齒에 對한 處方. 아마도 仲景의 

處方이 아닌 것 같다.

    雄黃과 葶藶을 가루 내어 臘日에 잡은 돼지기름으로 녹인 

다음 솜으로 끝을 싼 회화나무 가지 4~5개에 藥物을 찍어 蟲齒

90) 尤怡 金匱要略心典: “陰吹는 陰中出聲이 如大便失氣之狀이오 連續不絶은 

故曰正喧이라 穀氣實者는 大便結而不通이니 是以陽明下行之氣가 不得從其

故道하여 而乃別走旁竅也라 猪膏髮煎潤道大便하야 便通하면 氣自歸矣라”

91) 裵元植著 漢方臨床學中 漢‧日本病名 對照表(失數道明 編)

92) 吳謙曰 “小兒疳蟲蝕齒一方은 殺蟲解毒하여 或另有小兒門이나 或列在雜方

內하니 今于婦人雜病之末하니 亦錯簡也라”

93) 程云來亦懷疑니 此方이 是仲景之<口齒論>이나 簡說于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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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떨어뜨려 지진다.

  【考察】

    小兒의 疳積病은 胃中에 음식물이 積滯되어 있는 까닭에 쉽

게 濕熱로 변하여 濕熱이 잇몸을 짓무르게 하며, 혹은 濕熱이 뭉

치게 되면 이로 因해 蟲이 생겨 蟲齒가 發生한다. 

    處方中의 雄黃은 性味가 苦辛寒하고 毒이 있어 解毒 ‧ 殺蟲하

고, 葶藶子는 辛苦寒하여 水濕을 잘 通하게 하며, 臘月의 돼지기름

은 부패되지 않으므로 解毒殺蟲藥과 함께 섞어 膏劑로 만들 수 있

다. 槐枝와 함께 사용하여 氣血을 通하게 하고 腫氣를 없애고 殺蟲

하는 效能이 있으므로 疳病으로 因한 蟲齒를 治療할 수 있다. 

    本 方에 對하여 吳謙은 “小兒疳蟲蝕齒一方은 殺蟲解毒하니 

小兒門에 있어야 하거나, 雜方內에 있어야 하는데, 婦人雜病의 

末尾에 있으니 역시 錯簡이다.”라고 하였고,92) 程云來도 “此方이 

仲景의 口齒論에 있다고 하나 이 文書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仲

景의 處方인지 懷疑的이다.”라고 하였다.93)

결    어

    本 篇은 婦人雜病의 原因과 그의 證治에 對하여 論하였다.

    熱入血室은 外部의 邪氣가 熱로 變한 것으로 子宮이 虛한 틈

을 타고 內部로 侵犯한 것이다. 熱入血室이 月經이 마침 끊어지거

나, 月經이 마침 오거나 或은 前陰에서 下血하거나에 따라 그 症

狀이 같지 않으니, 治療에 있어서는 熱과 血이 뭉쳐있는 輕重을 

잘 살피고, 또한 疾病의 進行을 辨證하여 小柴胡湯과 같은 方藥을 

하거나, 期門穴에 刺鍼하는데, 治療의 原則은 瘀熱을 물리치는 것

을 爲主로 하고 汗, 吐, 下法을 함부로 施術하여서는 안된다.

    梅核氣와 臟躁證은 비록 婦人에게만 發生하는 病은 아니지

만, 婦人에게 자주 發生하는 病이다. 梅核氣는 氣滯하여 痰이 엉

긴 것으로 咽中에 구운 고기 같은 것이 있는 불편한 症狀이 나타

나는데 半夏厚朴湯으로 治療하고, 臟躁證은 臟陰이 不足하고 心

神이 平安하지 못하여 發生하며, 즐거워하다가도 슬퍼하며 울려

고 하며, 鬼神을 본 것 같은 모양을 하며, 자주 하품하고 기지개

를 켜는 症狀이 나타나는데 甘麥大棗湯으로 治療한다.

    月經病은 婦人雜病中에서 제일 많이 發生하는 疾病으로 月

經이 順調롭지 않은 것과 漏下및 閉經 等을 包括한다. 그 중에서

도 月經不調와 閉經에 對하여 比較的 많이 論하고 있는데, 이는 

虛寒과 或은 虛寒이 瘀血과 합쳐서 發生한다. 例를들어 血瘀하면

서 寒하게 되면, 經水가 不調하거나 月經이 通하지 않거나 或은 

한 달에 두 번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土瓜根散으로 治療

한다. 瘀熱이 實證을 이루어 閉經이 되면 抵當湯으로 治療하고, 

衝脈과 任脈이 虛寒하여 經血이 아래로 가라앉아 漏下하면 膠薑

湯으로 治療한다. 衝脈과 任脈이 虛寒하고 瘀血이 있어 崩漏하면 

溫經湯으로 治療하고, 虛寒이 瘀血과 뭉치어 半産漏下한 症狀은 

旋覆花湯으로 治療한다.

    帶下와 前陰疾患도 婦人雜病에서 많이 發生하는 疾病으로 本

篇에서는 外治을 爲主로 治療하였다. 例를들면 陰中에 넣는 藥이나, 

坐藥이나, 陰中을 湯液으로 씻어 주는 方法 等이다. 濕熱로 因한 帶

下에는 礬石丸으로 治療하고, 陽虛하여 寒濕으로 因한 陰冷症에는 

蛇床子散으로 治療하고, 下焦의 濕熱로 陰部에 腫氣가 發生한데는 

狼牙湯으로 治療한다. 또한 血虛하여 津液이 不足하여 胃腸이 燥結

하여 陰吹症이 發生한데는 膏髮煎을 內服하여 治療한다.

    月經期와 月經前後에 發生하는 腹痛과 腹滿症은 氣滯나 血

瘀 或은 水氣의 停滯, 肝과 脾가 調和롭지 못하거나, 氣血不足과 

關聯이 있다. 水와 血이 子宮에 結合하여 그 모양이 際器같이 볼

록한 것은 大黃甘遂湯證이고, 血瘀하여 腹中이 찌르는 듯한 痛症

이 있는 症狀은 紅藍花酒證이며, 肝과 脾가 調和롭지 못하거나, 

氣滯하여 血瘀한 腹痛은 當歸芍藥散證이며, 脾胃가 虛寒하거나, 

氣血이 不足하여 腹中痛한 것은 小建中湯證이다.

    轉胞症 역시 婦人雜病의 範疇에 屬하는 疾患이다. 本 篇에서

는 腎陽의 不足으로 因하여 小便不通하고 煩熱하여 눕지 못하며, 

기대어 숨을 쉬려고하는 腎氣丸證에 對해서만 論하였다. 小兒疳

蟲蝕齒는 婦人雜病은 아니며 實際로는 口齒類의 疾病에 屬한다.  

    婦人雜病의 主要原因은 “因虛, 積冷, 結氣”로서, “因虛”는 

氣血이 虛少한 것이고, “積冷”은 陽이 虛하여 發生한 寒邪가 子

宮에 쌓인 것이고, “結氣”는 氣運이 運行되지 않고 뭉쳐있는 것

이다. 세 가지의 病因은 모두 氣血과 經脈의 運行에 影響을 주어 

月經및 帶下病이나 前陰疾患, 腹痛 等의 多樣한 婦人雜病을 일으

킨다. 婦人雜病의 症狀은 複雜하고 多樣하게 나타나지만, 그 脈

證의 陰陽, 虛實, 緊弦을 자세히 살펴, 鍼灸治療를 行하거나 韓藥

을 處方하는데 內服이나 外治의 方法으로 治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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